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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을

ੋୌҟ৉द ޖഋਬ࢑ ӏࠁ ۹׮ߑਬ੗ 
(사)한국차문화협회 ੉사੢
 (사)ӏࠁ۹׮ߑઓ회 ੉사੢

੉사੢ 최소연

희망을 놓지 않는 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국내외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적인 무더위가 언제였느냐는 듯이 아침저녁으로는 서늘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피

해를 본 들녘엔 어느새 황금물결이 펼쳐지고, 가을 언덕엔 탐스러운 과일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가 어느덧 중반을 넘어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신년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인 여러분! 우리 협회는 5월에 전국 차인큰잔치와 차음식경연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한 8월에 

개최되었던 제63회 하계연수회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하

반기에 있을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임원 연수, 무형유산 규방다례 전승 공연, 해외 차

문화 기행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요즘 지역 소멸, 인구 소멸, 가족 소멸이라는 ‘소멸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고

용정보원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은 전국 시군구 243곳 중 118곳이 지역 소멸 위

험지역이라고 합니다. 인구 소멸도 심각하고, 1인 가구 비율이 2023년 35.5%를 차지할 정도로 가족이 소

멸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중요한 행사인 전국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와 인설차문화전에 유치부와 청소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론 속에서 우

리 차문화도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소박한 찻상 앞에 앉아 차 한잔을 하

는 이 즐거움이 언제 사라질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조선 후기 문인 김매순(金邁淳)의 「열양세시기(冽陽歲時記)」에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加也勿 減也勿 但願長似嘉俳

日)’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차인은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면서 세상

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는 어른 100명에게 차문화를 가르치는 것보

다 어린이 1명에게 차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어린이 1명은 성인이 되어 차인 100명, 1000명 이상을 길러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와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 차의 소중함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소멸을 말하는 것은 그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속절없는 회한(悔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모든 존엄한 것들을 지키는 결연한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

다. 

장마로 인한 홍수 범람으로 모든 것을 쓸어간 자리엔 옥토가 생겨나고, 강렬한 햇볕으로 모든 농작물이 

타들어 간 자리엔 알찬 곡식과 탐스러운 과일이 매달려 있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 한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소멸한 곳에 새로운 창조가 피어나도록 하는 것이 차인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에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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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차의날 기념과 제35회 전국 차인큰잔치

및 차음식 · 찻자리 경연대회 개최

(사)한국차문화협회·(사)규방다례보존회가 주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등이 후원

06 07

협회는 지난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호

텔 푸르미르에서 임원과 회원, 내외 귀빈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연

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수료식을 개최하였다. 하계연수회 동안 특강으로 정

민 한양대 교수의 ‘다신(茶神)’의 정체와 김윤영 가천대 교수의 ‘유방암 검진 

및 유방암의 치료’가 1일 차에 진행되었고, 2일 특강에는 온형근 한국전통문

화대학교 교수의 ‘한국 정원문화와 차문화의 심미 의식’과 인성차문화예절지

도사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2024.08.17

제63회 하계연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 수료식 성료

일본 교토지부 포함 회원 350여 명 참석

차문화  2024 оਸ특집 1  M  ઁ��회 ೞ҅োࣻ회 ࢿੋ ߂차문화৘੺ ࣻܐध茶半香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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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7일 오후 1시 정각. 경기도 화성 호텔 푸르미

르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된 한국차문화협회 제63회 하

계연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이 개최되

었다. 민달래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하계연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은 국민의례, 선고 차

인에 대한 묵념, 최소연 이사장의 개회사, 협회가 제창,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하계연수회에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일본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 등 전

국에 있는 한국차문화협회 임원, 지부장, 이사, 전문사

범, 준사범,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

다. 

일본 교토지부는 행사 하루 전 조화미 지부장 이하 회

원이 입국하였고, 각 지부에서는 아침 일찍 출발하여 

개회식 전에 호텔에 속속 도착했다. 미리 온 회원들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회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임원 찻

자리와 회원 찻자리는 2023년도 최우수지부로 선정된 

순천지부 김영애 지부장과 회원들이 봉사해 주었다. 순

천지부는 연수회 시작 전에 도착하여 찻자리를 꾸몄고, 

일찍 도착한 회원들에게 차를 대접했다. 

개회식에서 최소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귀례 명예

이사장님은 차를 마셔야 하는 이유를 “차가 우리 

몸에 유익하기도 하지만, 산림녹화와 농촌소득 증

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애국하는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인들은 차를 음용함으로써 

자연보호와 산림경제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차문화를 글로벌 문화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의 우

리 협회의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

내 최고의 차 교육 단체로서 한국 차문화의 산실

이라는 자긍심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지만, 과

거의 영광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는 없습니다. 3세대 차인을 이끌어 갈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전과 활기로 우리 협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임원 및 회원 여러분! 차를 배우겠다는 회

원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차를 배우고 싶어 하는 

회원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소명입니다.”

라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극복하여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개회사를 마쳤

다.

08 09

2024.08.17

2024.08.17

2024.08.17최소연 이사장 개회사

강정자 부회장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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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한양대 교수는 차를 끓이는 것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그 인품과 차품이 서로 어우러져야 

한다. 그래서 그 방법은 매번 고상한 부류와 은일의 인

사로서 안개와 노을, 시내와 돌무더기가 가슴 사이에 

가득 쌓여있는 사람에게 전해져 왔다.라고 말했다. 

정민 교수는 특강에서 다도를 인품과 차품이 어우러진 

만남으로 설명했다. 물을 끓여 차를 넣고 우려 마시는 

일이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는 깊은 이치가 담겨있다. 

고상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가슴 속에 자연의 

기운을 품은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전해온 도리가 있으

니 그것이 다도다.

정민 교수는 『다신전(茶神傳)』을 중심으로 ‘다신(茶神)’

의 정체를 살펴 초의의 다도론으로 연결하는 경로를 찾

아보자고 했다. 『다신전』은 초의가 『만보전서(萬寶全

書)』에 실린 『다경채요(茶經採要)』 부분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초의는 필사를 마치고 책으로 묶으면서 제목을 

‘다신전’으로 바꿔 달았다. 다신전이라 할 때 우리는 다

신(茶神)의 전기, 즉 다신의 출생과 가계, 출세 및 벼슬

길, 성품과 처세, 가족관계 및 죽음에 이르는 전 과

정을 담은 내용을 기대하게 된다.  

여러 다서(茶書)에서 다도의 요점이 될만한 내용

을 담은 『다경채요』를 베껴 쓰고 나서, 초의가 한 

사람의 일생을 설명한 듯한 내용으로 표제로 바꾼 

것에는 어떤 뜻이 있었을까? 또 이렇게 인격화된 

‘다신(茶神)’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라며, 특강

을 이어갔다. 

정민 교수는 다도의 핵심은 중정(中正)에 있다. 중

정은 건령(健靈)의 결과를 낳는다. 중은 적절함이

고 정은 바름이다. 알맞게 바른 방법을 써야지, 편

법으로 변통하면 안 된다. 

채다는 채엽 시기를 1년 중 곡우 전 5일과 자줏빛 

싹, 밤새 구름 없이 이슬에 젖은 잎을 골짜기 가운

데서 채취해야 최고가 된다. 조건이 까다롭다. 조

다는 노구솥을 아주 뜨겁게 해서 센 불로 익혀 체

로 거둬 몇 번 비비는 것을 반복한다. 이후 불을 

줄여 건조한다. 불기운은 일정해야 하니, 이것을 

정민 한양대 교수의 
‘다신(茶神)’의 정체

2024.08.17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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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다신과 차향이 흩어진다. 변다에서는 불기

운과 솥, 땔감, 시간이 하나의 정점을 향해 중정을 

지켜야지,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으면 앞선 모

든 노력이 허사가 된다. 애써 만든 차를 제대로 보

관하려면 건조 상태로 항아리와 대껍질로 싸서 보

관해야지 다른 방식을 쓰면 역시 건령을 잃고 만

다. 화후도 불기운이 중을 놓치면 안 되고, 탕변 

또한 형태와 소리와 김이 보여주는 중정의 상태

를 잘 살필 수 있어야 순숙의 진수를 얻을 수 있

다. 여기에 더해 단차에는 어린 물을, 산차에는 순

숙의 물을 쓰는 적용이 필요하니, 이것은 정(正)과 

관계된다. 포법은 물속에 차가 머무는 시간과 따

르는 시간, 그리고 물과 차의 양을 조절하는 중정

을 요구한다. 

다도는 찻잎 채취로 시작해서 다신을 머금어 내리

는 순간까지 이어진다. 이중 어느 한 단계만 무너

져도 앞선 모든 과정과 절차가 연쇄적으로 붕괴

한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남의 부러움을 한 몸에 

가천대 길병원
김윤영 교수의
‘유방암 검진
및 유방암 치료’

��������������������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폐인이 되는 것

과 같다. 그러니 끝까지 다신을 잘 지키고 차향을 

잘 간직해 그 건령의 기운을 내 몸 안에 깃들일 때

까지 정성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삶이 다를 

리 없다. 이렇게 해서 차의 도리는 마침내 인간의 

도리와 운명적으로 만난다. 다도를 수행하는 우리

는 삶의 수행길에 나선 구도자이기도 하다.라며 

강의를 마쳤다.

특강 2에서는 가천대 길병원 김윤영 교수의 ‘유방

암 검진 및 유방암 치료’란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

다. 특히 여성에게 민감한 유방암 검진과 유방암

에 대한 치료로 회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윤영 교수는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자 수로 2000

년 6,237명이던 유방암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12,115명이 발생하면서 2배에 이르렀

다. 2019년에는 환자 수 29,749명의 새로운 유방

암 환자가 발생해 연간 유방암 발생자 수가 3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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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육박했다. 유방암 발생 증가 원인으로는 고지방, 고칼로리 서구화된 식생

활로 인한 비만,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수유 감소,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암검진사업 활성화로 유방 검진에 의한 암발견 빈도 상승 등 여러 가지 복합

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유방암의 위험인자로는 에스트로젠 노출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 때문이다. 예

를 들면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 30세 이후 출산, 모유 

수유하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비만, 흡연, 음주, 호르몬대체요

법이나 경구피임약, 유전자(BRCA1, BRCA2)의 변이, 유방암 가족력이 원인

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암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인자로는 모유 수유, 운동, 적절한 체중 유지, 

야채와 과일 섭취를 꾸준히 하는 것이다. 

유방암 예방을 위한 수칙으로는 건강한 식이 및 육체 활동을 해야 한다. 더불

어 생활 속에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 활동과 함

께 균형 잡힌 칼로리 섭취, 과도한 체중 증가를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

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다. 

성인의 경우 일상적인 활동 이외에 일주일에 5회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

이 좋다. 45분에서 한 시간가량의 신체 운동이 바람직하다. 소아나 청소년은 

일주일에 적어도 5일, 하루 한 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다.

특강 3에서는 온형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한국 정원

문화와 차문화의 심미 의식’이 있었다. 온형근 교수는 조선에

는 별도로 원야(園冶)나 작정기(作庭記)와 같은 정원기법서가 

없었지만 이런 종류의 시문을 보면 정원 축조의 기법과 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시문을 위해 경관을 조성하고, 시문을 

통해 감상 되며, 시문을 통해 그 기법이 전수되는 독창적인 조

경 양식을 곧 시경(詩景)이라 칭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 정원에 

있어 일종의 규범이 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온형근 교수는 풍경과 이미지로 떠오르는 그 정경이 바로 시경

(詩境)이라 하였다. 시경이란 유사성에 의지한 경계로 사물의 

내면 깊은 곳에 도달하는 풍경의 미학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

았지만 생생한 풍경으로 내밀하게 채굴되는 깨달음이다. 그러

니까 생생한 개념만으로 시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대상에 가장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실제의 구체적 형상으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창조를 말한다. 

시의 절제와 여백으로 채워 내는 풍광인 ‘시경(詩境)’이 정원조

성의 기법과 만나 공간 구성의 키워드 문장이 된다. 시경은 한

국정원문화의 일 순위 조영 원리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정원 

양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전통 조경의 문화경관으로 자리

한다. 

한국정원문화는 시의 풍경인 시경(詩景)과 시의 경지인 시경

(詩境)을 품고 풍광으로 산출되어 조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온 교수는 풍류와 차문화, 해학과 차문화, 신명과 차문화, 자연

과 차문화, 소박과 차문화, 평온과 차문화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를 통해 차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밝혔다.

1박 2일간 다담 시간을 비롯하여 지부별 찻자리가 마련되었

다. 최소연 이사장과 각 지부장은 17일 찻자리를 통해 차문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협회 발전과 한국 차

온형근 교수의
‘한국 정원문화와
차문화의 심미 의식’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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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연수회 다담 시간을 가

졌다.

각 지부에서는 대표 음식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모인 음

식으로 산해진미를 방불케 했다. 이번 하계연수회에는 

가천대학교에서 차문화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10여 명

도 함께 참석하여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연수회가 되

었다.

2일 차 특강 3을 마친 후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수자증 

수여와 인성예절지도사 3급과 2급, 인성교육예절지도

사 2급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수료식에 앞서 전북지부 

명철 회원이 회원들을 대표하여 자격 취득자 전체 선서

를 하였다. 수료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준사범, 

지도사범, 개근상, 화목상,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순으로 진행되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하계연수회는 다양한 회원이 

참여하였고, 알찬 특강과 풍성한 교류의 장이 되었으

며, 내년 동계연수회를 기약하며 아쉬운 마무리를 하였

다. 

특집 1  M  ઁ��회 ೞ҅োࣻ회 ࢿੋ ߂차문화৘੺ ࣻܐध

임직원

16 17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폐회사

선서-명철(전북지부)

����������

����������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 참고: 자세한 특강 내용은 제63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하계연수회 교재를 

              참고하기를 바람.

자격증 수료식에는 준사범(인성차문화예절지도

사 3급과 지도사범(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을 비롯하여 개근상, 화

목상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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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문화협회
각 지부

강원지부

2024.08.18

지부장 격려금 지급

18

문차남 이사 -규방다례 이수자증 준사범

지도사범 화목상

제63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및 하계연수회

가 일본 교토지부를 포함한 전국 지부가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뤘다. 참가한 지부별 사진을 소개한다.

경남지부

����������

����������

����������

����������

����������

����������

2024.08.18



차문화  2024 оਸ

20 21

茶半香初 특집 1  M  ઁ��회 ೞ҅োࣻ회 ࢿੋ ߂차문화৘੺ ࣻܐध

대구경북제1지부

����������

광주지부

����������

동수원지부

����������

서울제1지부

����������

교토지부

����������

서울제2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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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부

����������

전북지부

����������

순천지부

����������

충북지부

����������

인천지부

����������

가천대학교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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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3급

필기 및 실기 심의

૑դ �ਘ ��ੌ 협회 Үਭ੢ীࢿੋ ࢲ차문화৘੺૑ب사 �әҗ �ә ੗Ѻ ब੄о 

੓঻׮� য়੹ ��दࠗఠ ��द ��࠙ө૑ ೙ӝद೷ਸ ࠁҊ
 য়റ �दࠗఠ �दө૑ 

पӝ ब੄ܳ ೮ࢤ �׮ഝ۹׮ ब੄ਤਗ਷ 차৔޹ ࠗ회੢
 ъ੿੗ ࠗ회੢੉ ݐও

Ҋ
 ӏ۹׮ߑ ब੄ח ୭ࣗো ޖഋਬ࢑ ӏࠁ ۹׮ߑਬ੗৬ ߅ҟৠ ੹ࣻ੢೟사о 

೮׮�

협회 3층 교육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실시한 필기

시험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전국에서 올라온 심

의 대상자들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나왔을 때는 

문제 없이 풀었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는 당황한 모습이 엿보였다. 긴장감 속에서 치러

진 필기시험 자격 심의 대상자들은 오랜만에 맛보

는 긴장감이었다고 했다. 

한 시간 동안 치러진 필기시험을 마친 심의대상자

들은 시험으로 인한 긴장도 풀고, 아침 일찍 일어

나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해 바로 식사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에는 

본격적인 실기시험이 시작됐다. 그동안 지부장 지

도로 연습한 회원들은 막상 실기시험이라고 생각

하니 긴장감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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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에 앞서 간단한 최소연 이사장님의 인사

말이 있었다.

“반갑습니다. 새벽부터 지방에서 올라온 여러분

들이 진정한 차인입니다. 차인의 길은 그리 녹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방식대로 

마음껏 기량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긴장하여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심의에 집

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중 틀리는 모습이 보

이면 바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틀린 부분을 이야

기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

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지적받았

다고 너무 마음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

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심의를 

받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최소연 이사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심의위원 소개

를 시작한 다음 바로 실기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에 실기 시험자는 3급에 김선아, 문영희, 박제

화, 김태훈이 응시했다. 2급에는 유대영, 명철, 윤

성진, 박은숙, 노을, 김세란, 천미경, 강가람, 유연

경 회원이 참가했다. 

이번 3급과 2급 응시자 중에는 전북지부에서 남자 

3명이 응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림 전북지부장

의 지도로 시험에 응시한 남성 3인은 생활다례와 

선비다례로 심의장을 밝고 환하게 만들었다.

이번 심의에는 심의위원 이외에 이림 전북지부장, 

황미경 경남지부장,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김미숙 강원지부장, 이기분 서울제1지부장, 강희

옥 감사, 이금숙 이사, 최성미 전수장학생, 변명선 

이사, 최정희 이사 등이 지원해 주었다.

심의가 끝난 후에는 참석한 회원 등과 함께 해외 

차문화기행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으며, 차영민 

부회장이 심의에 도움을 준 회원들에게 저녁을 대

접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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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전북지부

인천지부강원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자격심의에 참가한 모든 회원들의 

열정이 차문화를 발전시킨다

ഥਗٜ을 ੋࣛೠ 지ࠗ੢ԋ х사

새벽부터 각 지부에서 올라온 인성차예절지도사 자격 수험생과 각 지부장.  

이번 인성차예절지도사 자격시험은 2급과 3급이 동시에 실시되었다. 지부에

서 열심히 배운대로 수험생들은 최선을 다해 자격심의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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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업에 임한 대학원생

ӏ۹׮ߑ는 ࢽ׮ о지 ੿नਵ۽ ݅ ٜয૓ ߨ۹׮

오전 11시 배례법을 시작으로 진행된 수업에는 전수장학생 최성미, 이기분 서

울제1지부장과  규방다례 이수자 이막동, 최지원 회원이 최소연 보유자와 함

께 대학원생들에게 배례법과 생활다례에 대한 실기 교육을 했다. 

오전 수업은 배례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배례법은 예

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예로 시작에서 예로 시작된다”라고 하며 배례

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전수장학생 최성미 회원의 시범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은 1대 1로 집중 지도 방법으로 진행됐다. 

각 지역에서 모인 대학원생들은 최소연 보유자로부터 한 사람씩 일일이 지도

를 받았다. 손동작, 발동작은 물론이고 옷고름 매는 법과 배례의 중요성에 대

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해 지도를 받았다. 한 사람씩 모든 회원이 보는 앞에서 

연습하다 보니 틀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틀린 부분을 집중적으

로 수업받는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졌다. 

오전 수업을 마친 제22기 대학원생들은 모처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우애를 다

졌다. 차문화대학원은 수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차인들이 함께 공부

하고 함께 우애를 다지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지역의 차문화 관

؀೟ਗ ࣗध

2024.06.29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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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차문화를 이끌어 간

다는 자부심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고, 

수료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

오후 1시부터는 규방다례 행다법 수업이 진행

되었다. 2개 조로 나눠 진행된 규방다례에서

는 주인과 돕는이, 손님으로 나눠 각자의 역할

을 담당하면서, 규방다례 행다례에 관해서 공

부하는 시간이었다.

최지원 이사와 이막동 이사는 수업이 진행되

는 동안 차문화대학원생들을 일일이 지도했

다. 또한 최성미, 이기분 전수장학생은 최소연 

보유자의 지시에 따라 대학원들에게 손동작, 

몸동작 시범을 보여주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학원생들은 다양한 

질문을 했다. 최소연 보유자는 대학원생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주면서, 규방다례에는 다섯 가

지 기본 정신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최소연 보

유자는 규방다례에는 “전통 존중, 예절 존중, 과학 

존중, 생활 존중, 청결 존중”이라고 말하며, “규방

다례는 문헌적 고증으로 정립된 것으로 과학적인 

이치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억지로 몸을 비틀면서 하는 것이 아니

라, 짜인 순서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진 행사법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이 

점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수업 내내 강조했

다.

؀೟ਗ ࣗ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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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사람들은 늘 바쁘게 사는가 봅니다. 함께 한 사범님들 중 여유로운 사범

들이 한 명도 없네요. 일상이 바쁘고 늘 뭔가를 하는 분들이 새로운 것을 찾고 

또 배우고 하네요.1박 2일 차 기행에서 바쁘고 힘들지만, 함께 끝까지 하자는 

격려로 단합된 기행이었습니다. 숙소, 식사, 풍경 모든 것이 좋았지만 함께 한 

사람이 가장 좋았습니다.

경남 하동 ‘한국의 아름다운 길’ 중 하나인 차밭을 가로지르며 달려갑니다. 이 

길은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싱그러움 속 아름다움이 그대로 묻어 있

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숙소인 켄싱턴 리조트 도착입니다. 시설도 좋고 멋지

네요. 황 사범이 차를 준비하고, 박 사범 다식을, 안 사범과 정 사범 과일, 사

탕떡, 방울토마토, 경남지부장님이 보내 주신 맛있는 떡에 다들 놀랐습니다. 

저는 다원 리조트에서 구입한 하동 녹차 쫀디기로 입맛을 다셨습니다. 

리조트 거실에서 차담을 나누며 잘 지낸 후 우리는 차 시배지를 지나 쌍계사

까지 걸어갔습니다.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는 통일신라 흥덕왕 3년(828) 당나

라에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신라로 돌아오면서 가

져온 차나무의 종자를 왕의 명으로 지리산 줄기인 

이곳에 처음 심었으며, 그 뒤 진감선사가 차를 번

식시켰다고 전합니다. 화개장터 입구에서 쌍계사

에 이르는 양쪽 산기슭에는 야생의 차나무밭이 있

으며, 이곳의 차는 대나무의 이슬을 먹고 자란 잎

을 따서 만들었다 하여 죽로차 또는 작설차라고도 

하지요.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는 우리나라 차의 역사를 알

게 해주는 곳으로, 지금도 야생의 차밭이 남아 있

어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밭이 펼쳐진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몸은 무거워

지지만, 맘은 가벼워 어느덧 쌍계사에 도착하였습

니다. 쌍계사를 둘러보고 내려오면서 먹은 더덕 

정식이 참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리산 끝자락의 기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심다원 방갈로에서 시원하고 따뜻

한 차 마시는 시간을 가진 뒤 몇 분은 먼저 가시고 

점심으로 표고정식을 먹고 칠불사에 들렀습니다. 

구름 위를 산책하듯 칠불사 아름다운 단청에 눈길

을 빼앗겨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경남지부 사범반 제다실습을 한 부

춘다원입니다. 여봉호 명장은 녹차 1호 명장으로 

차맛이 일품이고 인품도 넉넉한 차인으로 예고 없

이 방문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귀한 

차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부춘다원 찻자리

로 차문화대학원 차 기행 모든 일정 마무리하였습

니다. 동기 다우님들 반갑고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ਗ ࣗध

제22기 차문화 대학원 차 기행
2024년 6월 15일(토)~6월 16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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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 가능한가?

당뇨, 고혈압, 비만, 우울증, 운동, 흡연 관리로
치매를 예방해야!

о천؀ ӡ߽ਗ न҃җ

기ഋ Үࣻ߅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치매 유병률이 높은 편인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빠른 고령화입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60세에 환갑잔치를 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의 저명한 연구에 따르

면 2030년에 태어난 사람의 평균 수명은 90세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

료시스템이 잘 발달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는 현재 70만 명이 넘었고, 2050

년에는 3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인자가 노화라는 점에서, 치

매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지도 중요하겠습니다.

 

஖ݒ는 rૐ࢚sੑ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가장 많은데 원 �׮פ

인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치매인 알츠하이머가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는 기억력 장애가 특징적입니다. 기억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상 행

동들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1907년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 ‘알

로이스 알츠하이머’가 처음으로 보고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51세 여성 환자가 기억력이 저하되고 남편

에 대한 질투와 망상 등 착란 증상을 보이다가 4년 반 만에 사망했는데, 사후 뇌 조직을 부검한 결과 비정

상적인 단백질이 뭉쳐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위축으로 뇌가 쪼그라들고, 아밀로이

드, 타우 이런 독성 물질이 뭉치고 쌓이면서 뇌세포가 망가지는 병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정상적이었던 뇌가 점차 퇴화하는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사실 증상이 나타나기 이

미 20년 전에 걸려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이 처음에는 증상이 없고, 당뇨병이 있

r이Ѫ ೞա݅ ݄ਵݶ ஖ܳݒ ৘ߑೡ ࣻ ੓׮sۄҊ ݈ೠݶ׮ ӒѪ਷ rա

이ܳ ݡ਷ Ѫsੑ ੄ о੢ ਤ೷ೠ ੋ੗는 r֢ݒ஖ �׮פ ചsੑ  이 ݈਷ �׮פ

 ؀ೠ ীݒ는 Ѫ이 ஖غ ೞѱݶ׼ 사람이 য૸ ࣻ হ이 ٚݽ 
द ݈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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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실명, 혈관 괴사 등 

합병증이 나타나게 된 후에야 발견되기도 하는 것

처럼 알츠하이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적인 퇴

화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10년, 15년 

이상 지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진단이 되

는 것입니다. 병은 증상이 나타나기 ഻ঁ 전부터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치매 치료의 최신 방향은 어떻게 치매를 

예방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20년 전에 내

가 치매인지를 알고 치료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도 완전히 치매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의 

단계를 3차, 2차, 1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

차 치료는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4가

지 약물이 치료에 쓰입니다. 이 약물들은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제입니다. 병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고 인지 기능을 좋게 하고 이상 행동을 완화해

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약입니다. 질병 자

체를 치료하는 게 2차 예방약인데, 아밀로이드나 

타우, 염증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신약들이 많이 개

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약을 쓴다고 

해서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지, 확신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아직 어떤 약 하나로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ઑ੺ ۾بউ ૐ࢚을 ؏ աఋյ ࣻ ੓ز ઓ೧ ੓는ࢤ

ೞ는 Ѫ이 അ੤ ஖ܐ੄ ݾ표ੑ׮פ� 

3차에 해당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나 

타우를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는 알츠하이머의 위험인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인자는 앞서 말씀드린 나이와 노화

인데 이는 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아포단백,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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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4 유전자형, 치매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도 예방할 수 있거나 스스로 조절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명한 의학 학술지 란셋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о지 ਃ 
ַ׼ੋ) ઺֙기 Ҋആ঑
 ઺֙기 ࠺ 
݅ ਋਎ૐ
 ਍ز 

ࠗ઒
 ൚ো
 ੷೟۱)을 হচ ࣻ ੓ݶ׮ ஖ݒ ਬ߽ܫ을 ੺߈ਵ۽ хࣗ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혈관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운동은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50~60대가 넘어가면 근력이 급속하게 줄어

드는데,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치매가 없는 45~88세 정상인 165명을 대

상으로 10년간 운동 상태를 조사한 결과 주 50회 30분 이상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한 경우 알츠하이머 유

전자가 양성인 사람도 아밀로이드 침착을 줄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ݒ ৘ߑ을 ਤ೧ ژ ઺ਃೠ Ѫ਷ ృ೯ࢿ ૕ജ을 ן୾઱는 धױ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마인드 다이어트

(Mediterranean-DASH Intervention for Neurodegnerative Delay Diet)  식단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단을 반만 지켜도 치매 위험도가 35% 감소합니다.

ஂࢼ ૜਷ ֣࢝ ଻ࣗܳ ನೣೠ ଻ࣗ �ഥ 이࢚ ੌ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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Ѥъೠ ਫ਼ب ஖ݒ ৘ߑী ೙ࣻ입니다. 잠을 잘 자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수면 부족은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1,245명의 나이 든 여성을 5년간 수면 패턴

을 추적 관찰했는데, 수면 효율이 높지 않을수록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마다 충분

한 수면 시간은 다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고, 낮에 생활하는 게 피로감이 없는 정도의 수면을 유

지해야 합니다. 수면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이유는 뇌에는 아밀로이드 등 독성 물질을 청소하는 시스템

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잠잘 때 활성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쁜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잠을 자는 동안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ݒ는 ಣࢤ ҙܻ೧야 ೤׮פ� 유전자 등 바꿀 수 없는 것 말고, 고혈압, 비만 관리, 담배, 우울증, 신체 운

동 등 교정이 가능한 것을 바꿔나가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공부’도 중요합니다. 낚시, 요리 등 나의 관

심 사항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머리를 자꾸 써야 뇌 손상을 막도록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

십시오.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ਗٜ੄ ׮଻۽਍ 차 ੉ঠӝ ࣘীח ૌ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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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배움은 소풍이다. 소풍 가는 날 아침. 비가 

내렸지만, 마음은 뽀송뽀송했다.

여러 지역에서 참여한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대상 

(30명) 으로 한 다례예절 체험(2회)은 아이들도 부

모님들도 처음 접한 생소한 체험이라고 활짝 웃으

며 프로그램에 임했다. 

차를 우리는 순서와 차를 마시는 방법. 다식을 만

들어 먹는 방법. 짧은 시간에 최대한 함축한 다례

체험을 했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며 공수법도 

익히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고 신청하기도 했다.

차(茶)는 인간에게, 예(禮)를 갖추게 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추구, 소박하고 검소하며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다례예절 체험은 예절, 존경, 조

화, 인내 등의 덕목이 몸에 배도록 하여 여유롭고 

안정된 정신문화를 되찾아 효행을 실천하며 성장

하게 한다. 효(孝) 다례를 익히고 실천하여 풍요롭

고 화목한 가정생활의 근간(懃懇)으로 삼게 한다.

함안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다례예절과 다식 만들

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함께해주신 경남지

부 사범과 도와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풀꽃

 나태주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게 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함안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차를 통한 다례예절과 다식 만들기

Ӗ@҃թ૑ࠗ ੉사(੄۸ܿݺ૑회੢) ઑ൞ৠ

하얀 종이 위에

생각과 느낌

잉크로 긁적이고

크레파스로 색칠하는 것

재미가 솔~솔이다

형식에 매이지 않고

가볍고 자유롭게

노래하는 것

오선지 위의 솔~솔이다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을 식히는 것

솔바람의 솔~솔이다

내가 쓰는 것은 

감히 詩가 아니고

그냥 솔~솔이다

솔~솔

Ӗ@؀ҳ҃࠘ઁ�૑ࠗ 사ߧ 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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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도는 다실에 입장하기 전부터의 의식이 흥미

롭고 다실을 구성하는 요소 또한 재미있었다. 그

리고 일본의 다도는 가루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고 한다. 가루차가 워낙 유행하여 녹차를 우려 마

시는 차법은 널리 퍼지지는 못했다고 하니, 하나의 

찻잎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정착해 간

다는 것이 재미있는 사실이다. 다실에서 직접 가

루차를 만들어 마시며, 아기자기한 다식 또한 시식

했다. 짧지만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다음 해외 차 문화여행은 베트남으로 가볼까 한

다. 베트남의 차의 기원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

라 적어도 2000~3000년 전부터 차를 재배했다고 

하니 재밌는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란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바

쁜 일상 속에 살고 있었고, 그러던 중 삶의 즐거움

을 찾기 위해 “대원사 다도회”에 입회, 다도 수업을 

시작했다. 다구의 종류, 차를 끓이는 법, 손님을 맞

이하는 예법, 배워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일

본의 다도는 다실에 입실하기 전 정원을 거치며 다

실 입실 전 손을 씻어야 한다고 한다.다실에 들어

갈 때는 니지리구치라는 작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

데 니지리구치는 좁은 문으로 되어있어 허리를 숙

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실에서는 신분

에 상관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야 함을 상징한

다고 하니 그 의미 또한 그럴싸하다. 이렇게 일본

대원사 다도회

“일본 차문화체험 기행기”

Ӗ@ࠗ࢑૑ࠗ ӝୡ߈ 한੤೙

하여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기 전 자유로웠던 행동

과 마음을 진정시켜 고쳐먹는 시발점이 된다. 

인생에도 그런 제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 알지 못

하는 사이 너무 멀리 가버리기도 하고 돌아올 길을 

몰라 헤매기도 하는 우리. 아니, 나. 필요했다. ‘제

자리에’가 없었던 나에게는 이제 더욱 필요함을 느

꼈다.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에 그 역할도 그 기능

도 다 하지 못하게 된다. 다기를 든 손이 어디로 갈

지 매끄럽지 않다. 이리저리 방황하다 보면 결국 

다른 잔과 부딪혀 잡소리를 내기도 하고 다른 자리

에 두다 보면 다른 불편함을 만들기도 한다. 다관

이 그 자리에 있고 숙우가 또 퇴수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각각의 옳은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차

를 우리고 따르는 과정을 단순히 마시기 위함이 아

니라 우리 삶의 과정 속에 제 자리를 찾아가기 위

함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살다 보면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누군가와 부딪히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자리를 찾지 못하면 다시 반

복된 실패로 혼란스럽게 된다. 제 자리를 찾는 사

람이 되자. 그러려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에 추

를 달아 놓을 줄 알아야 한다.

자꾸만 쌓여가는 짐이 늘어나고 있다. 언젠가 필

요할 거라는 확신으로 부득이 쟁여 놓았다. 

비운다는 것은 채우기 위함이라는 말을 믿고 싶지

는 않지만 좁아터져 궁둥이 붙일 자리도 없다는 우

스갯소리를 핑계로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 평소

에도 과감하지 못한 탓에 늘 우유부단했던 결정장

애는 날 옭아매기에 충분했었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잘못될 일들을 예견하면서도 혹시나 하여 반복

되는 자신이 연민스러웠다. 이참에 ‘과감하게’라는 

말을 연발하며 우유부단함도 버리려고 한다. 

육상에서 피니쉬라인을 지날 때의 감격과 환호는 

말할 것 없이 기쁘겠지만 나는 마지막보다 그 시작

에 집중하려 한다. 피니쉬라인을 통과하기 전까지 

사력을 다하는 이들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려 한다. 

‘제자리에’ 이 말을 들으면 모든 선수가 라인에 선

다. 각자 몸을 풀거나 행동을 취하다가도 ‘제자리

에’ 구령이 나오면 멈추고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자신의 길을 가다가도 ‘제자리

에’는 다시 출발선으로 서게 한다. ‘차렷’은 출발로 

이어지기 전이라 가장 긴장된 순간이지만 ‘제자리

에’는 그만큼의 긴장은 없다. 그러나 긴장을 폭발

Ӗ@؀ҳ҃࠘ઁ�૑ࠗ 사ߧ ੉૓਋

제 자리 찾기란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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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었다. 무더위에 흘리는 땀을 닦아가며 지부

에 오는 이 순간까지는 정말 먼 길이라 느꼈지만, 

막상 끝이 나고 돌아갈 시간이 되자 너무 아쉬웠

고, 서운한 마음도 생겼다. 하지만 이 순간은 잠시 

다도 수업이 잊힐 때쯤 우리는 개강식의 막을 올리

게 될 것이다. 나는 종강식과 함께 새로운 일들에 

도전할 용기를 찾았다. 

이는 성취감이 만든 도전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상상만으로는 

좋은 차를 우려낼 수 없다. 그래서 종강식과 같은 

행사는 매우 소중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양

한 차를 우리며 즐기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상상을 현실로 이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례를 배우고부터 든 생각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

는 것이었고 이것은 나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무더웠던 7월 여름, 서울 제1지부에서는 많은 다인

들과 옹기종기 마주 앉아 추억을 회상하거나 재미

있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며, 주위를 둘러봤을 

땐 한 손엔 찻잔과 입가엔 꾸준한 미소가 얼굴에 

머금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이 

매번 기다려진다. 

사회가 만든 조급한 마음은 좋은 차와 열정적인 사

람들로 가득 메워 안정적인 마음을 꾸준하게 만들

어가 느리지만 점차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 종강식에서는 등 공예로 물방울 등을 만들게 

되었다. 풀을 발라 흐물거리는 한지를 최대한 팽

팽하게 붙여 조화롭게 만들어야 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자꾸만 엇나가는 종이들이 야

속하기도 했다. 이때 모든 분이 너도나도 할 것 없

이 고요함 속에 집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작품의 꽃잎들을 붙이고 말리는 작업까지 다 하

고 불을 켜는 순간 그 과정은 생각나지도 않을 만

큼 아름다웠다. 마지막으로 나의 종강식에 대한 

소감은 행복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는 것이라는 

Ӗ@ࢲ਎ઁ�૑ࠗ Үਭࢤ �೟ӝ Ҋਬա

평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

고, 직업적으로도 건강과 밀접한 일을 하고 있기에 

‘차’에 대해 접하면 접할수록 많은 장점이 보이는 

거 같다. 차를 배우면서 나 또한 한층 더 성장하고 

관계도 우수해짐을 느낀다.

커피나 자극적인 디저트, 음료에 밀려 우리 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졌지만, 우리 차와 차문화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려는 한

국차문화협회에도 감사한 마음이다.

무엇보다 서울제1지부에 와서 여러 선배님께 따뜻

한 사랑과 조언을 받을 수 있기에 모이면 모일수록 

더 반갑고 행복하다.

매일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보이는 3층 한국차문

화협회, 그리고 우연히 보았던 교육생 모집 글. 마

음먹고 방문했는데, 온화한 미소로 맞아 주셨고 차

문화 공간에서 마주치는 모든 분이 우리 차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대단했다.

1학기, 경남 하동에서의 제다실습 때 몇 시간이나 

뜨거운 불 앞에서 찻잎을 덖으며 본격적으로 차인

이 되어가는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후에 차인큰잔

치, 코엑스 박람회 등, 특히 이번 3학기 종강식을 

앞두고 이기분 지부장이 인솔하여 다녀온 찻집 투

어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에 충분했다.

현재 3학기.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스며있는 것 같다. 이제 교육생 4

학기라니. 차분하게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

여, 시험 준비를 잘해야겠다.

Ӗ@ࢲ਎ઁ�૑ࠗ Үਭࢤ ഘӡࢶ

모이면 모일수록 반가운 얼굴들상상만으로는

좋은 차를 우릴 수 없다

44 45



茶香共感 ഥਗ Ӗߒ  M  차(ၟ)
 차(ၟ)
차(ၟ) 차문화  2024 оਸ

뜨거운 8월의 날씨보다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듯

했다. 강의 시간 내내 PPT 화면이 바뀔 때마다 핸

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교재에 열심히 메모하는 

등 쉬는 시간에도 여러 가지를 질문하시는 모습에 

배움에는 끝이 없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은 지부로 찾아와서 교육이 이루어진 방식

에서 이번에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서 진행됨으

로써 교육에 소외당하던 어르신들도 교육의 기회

가 주어질 수 있어서 동작문화원과 협회에 감사함

을 느꼈다. 

교육이 끝날 때까지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

이 잘 타오르며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 드려야 함을 다짐해 본다.

라지 편정과를 가져와서 행사 준비에 보탰다. 덕

분에 풍성한 찻자리를 준비할 수 있었다.

박광옥 부회장님은 무더운 더위에도 계속 서서 갈

증을 해소할 시원한 가루차와 금로제다의 첫물차, 

비타민씨 가득한 귀한 고욤차를 따끈하게 계속 우

려주셨고, 스님들과 재가 불자들이 쉬는 시간마다 

나오셔서 차와 다식을 맛보시며 대접받는 거 같다

고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강행군으로 몸은 파김치처럼 지쳐있

는 가운데 고맙다, 맛있다, 강의실이 추웠는데 따

듯한 차를 마셔서 기분이 좋다는 말씀에, 힘을 얻

고 보람을 느낀 하루였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가운데에도 열심히 차를 우려

주신 박광옥 부회장님, 다식과 물이 떨어질세라 열

심히 주변 정리를 해주신 장효순 이사, 일일이 차

를 따라주며 대접하신 류소영 이사, 열심히 찻잔을 

정리하던 나, 누구 하나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하루였다.

 이번 행사를 마치며 행사에 참여한 팀원 각자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면서 성실히 임할 때 일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8월의 첫날, 동작구

에 있는 동작문화원으로 향했다.

오늘부터 “우리의 소중한 전통예절 문화교육”이라

는 주제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 과정이 개

설된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회에 3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기본 예절

교육을 시작으로 차에 대해 알아보기, 규방다례 이

해하기, 시대별 차문화, 인성 8덕목, 행다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개강 시간은 박광옥 부회장께서 직접 참여 하

여 협회에 대한 소개 및 교육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강의의 장을 열어 주었

다. 첫 시간에는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잊고 지냈

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으며 내면에서 잠자고 있었

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며 본 모습을 찾아보는 시

간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것을 배우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나이 제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신 분, 

좋은 강의일 것 같아 손녀딸을 데리고 참여하신 분 

등 다양한 사유로 교육에 참여해 주셨다.

60, 70대로 이루어진 교육생들의 배움의 열정은 

지난 7월 20일 조계사에서 열린 국제 포교 세미나

에서 스님들과 재가 불자님들에게 찻자리를 마련

했다. 이 자리는 금로제다의 송휴 거사와 정혜 어

른 비구니 스님과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자리였다. 

7월 19일 전북에 비가 많이 내려 송휴 거사가 서울

로 못 올라올 수도 있다며 서울에서 진행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자는 부회장님의 말씀에, 모두 

이번 행사는 한복만 들고 가뿐히 갈 수 있을 줄 알

았는데 뜻하지 않은 상황에 적잖이 당황했다. 행

사에 참석하기로 했던 박광옥 부회장님 이하 장효

순 이사, 류소영 이사, 그리고 나는 하룻밤 사이 찻

자리에 필요한 것들을 조율하고, 바리바리 짐을 싸

고 조계사로 향했다.

다행히도 이번 찻자리는 다식을 놓지 않고 진행한

다고 하였었는데, 도착해보니 바나나와 방울토마

토가 배달되어 있었다. 우리 찻자리에 쓰라고 지

방에서 배달시킨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 옆자리에

서 준비하셨다고 하며 어차피 스님들께 공양하기 

위해 가져온 거라며 우리에게 나눠주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님들께 드린다고 장효순 

이사는 밤양갱을 만들어 오고, 나는 금귤정과와 도

국제 포교 세미나

찻자리를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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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중한 전통예절 문화교육”

열기 속으로!

Ӗ@ࢲ਎ઁ�૑ࠗ ੉사 문차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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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했다. 이곳은 색 선별하는 기계가 있어 좀 더 

좋은 품질의 차를 볼 수 있었다. 우바는 7월 8월

에 생산하는 차가 맛있다고 한다. 여행 8일 차 되

는 날. 루후나 지역에 있는 룸비니 다원 견학을 했

다. 다른 다원과 달리 자기네 브랜드 이름으로 차

를 판매하고 있었다. 저녁 후 다 같이 모여 다원을 

견학하며 구입한 홍차를 우려 마시며 여행 마지막 

밤을 즐겼다. 

이번 홍차 기행은 어느 해 세계차문화교류전보다 

알차고 보람된 여행으로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홍차에 관해 다원 견학을 통해 확실히 이해되고 

홍차에 관한 관심과 넓고 깊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차문화협회 충북지부는 매년 국제차문화교류

전 유어다예(遊於茶藝)를 충청북도 후원으로 진행

하고 있다. 2024년 올해는 인도양의 진주 실론티

의 본고장 스리랑카로 여행을 떠났다. 

첫 여행지 시리기야와 황금 석굴사원을 관광했

다. 황금 석굴사원은 1991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담불라 황금 사원은 약 

2200년간 내려온 신성한 성지순례 유적지이다. 5

개 석굴로 이어지는 황금 사원은 스리랑카에 있

는 석굴사원 가운데 가장 크고 보존이 잘되어 있

다고 한다. 여행 5일 차, 누와라엘리야에 있는 페

드로 다원을 견학했다. 페드로 다원은 밤에 일한

다고 한다. 페드로 다원은 전통 방식으로 차를 제

다 하는데 위조, 유념, 산화, 건조, 선별, 포장을 한

다. 유념을 몇 번 하느냐와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 여행 6일 차, 일출을 보

러 새벽 5시에 호텔을 출발했지만 아쉽게도 일출

은 보지 못하고 운무 사이에 모습을 조금 숨기며 

높이 솟아오른 태양과 높은 곳에서 아래로 펼쳐져 

있는 차밭을 구경했다. 하푸탈레에 있는 립튼시트 

Dambathenne다원 견학 후 우바 하일랜드 다원을

또 가고 싶은

스리랑카 홍차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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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과정을 기억하고 기억을 살려 설명해주시면

서 즐거워하시는 모습도 보았다. 수업 시간 내내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여유 있는 모

습들을 보았다.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아~ 나이는 숫자에 불

과하구나! 배우려고 하시는 모습에 감동하였고, 

수업하고 난 자리도 같이 정리해주시는 어르신, 수

업이 정말 좋았다며 가방에서 과즙 하나 꺼내주시

는 어르신,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며 가시는 어르

신, 끝까지 질문하면서 자리를 떠나시는 어르신들

의 모습이 왜 그리 아름다운지 오히려 내가 더 감

사한 느낌이 들었다. 참석하신 어르신 중에는 연

세가 꽤 있으신 두 분이 계셨는데 보조강사들이 하

나하나 세심하게 잘 챙겨드려 감사했다.

습도가 높은 찜통 같은 무더위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방문하셨던 어르신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이

러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수고스러움을 아

낌없이 보내주신 한국차문화협회와 동작문화원 

관계자들에게 그리고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성과 수고로 함께한 보조강사들에게 감

사드린다.

동작문화원 지원사업에 한국차문화협회 서울제1

지부와 서울제2지부가 함께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

화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3

회기로 진행하였다. 1회기는 가족과 함께하는 예

절교육, 2회기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교육, 3회

기는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예절교육으로 진행했

다.

내가 진행했던 부분은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교

육이었다. 차와 차로 배우는 다도 예절, 다식 만들

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론수업과 생활차 

우리기(행다), 다식 만들기의 실습으로 진행했는

데 수강생 어르신들의 호응은 무척 좋았다.

차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많으셨고 질문도 많이 

하셨다. 생활차 우리기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함께 

하셨다. 3시간 동안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즐거움

과 환희를 보았고 반짝거리는 눈, 배우고자 하시는 

모습과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았다. 시종일관 관심

을 두시면서 많이 호응해주셔서 강의하는 즐거움

도 있었다.

다식 만들기 시간에는 전통 다식 중 송화다식 설명

할 때 어르신들이 송홧가루 채취해서 송홧가루 만

동작문화원 지원사업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교육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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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다. 반갑

게 맞이해 주시며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라

는 말씀을 뒤로 수업 준비를 했다. 첫 만남이라 설

렌다. 어떻게 해야 첫 만남이 편할까? 개인 찻자리

에 개인 다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전통과 현대

가 공존할 여러 가지 다식을 준비했다. 아이들이 

들어온다는 데 왜 내가 떨릴까. 어서 들어오렴. 아

이들의 눈빛이 어리둥절 편하게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렴. 입을 틀어막고 안절부절못한다. 선생님께

서 서로를 소개하고 수업을 시작했다. 웰컴 티로 

홍차를 내었다. 너무 좋아한다. 학생들도 긴장이 

풀리며 다식도 편히 즐긴다.

수업 도중 한 아이가 나갔다. 선생님께서 뒤 따라 

나가신다. 걱정이 되었지만 아무런 일이 없듯이 

아이들과 6대 다류를 배우고 마시며 즐거운 첫 시

간을 마쳤다.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는 듯해 

다행이다.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의 찻자리

를 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갔다 한다.

할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나보다.

전화가 왔다고 멜로디가 울린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담양공업고등학교 박순아 선생님입

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

했습니다.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명인. 명장들이 프로그램을 냈

는데 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담양권이어서요. 순간….”

선생님께서도 프로그램 내용이 궁금하시다며 마

운다미원을 찾아오시겠다 하신다. 나 역시 만나 

뵙고 싶어 바로 날 잡아 약속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 드려야 할까? 차를 좋아하실까? 

등등 고심하다 정성껏 찻자리를 준비하여 기쁘게 

맞이했다. “좋아하시는 차가 있으실까요?” 

편하게 차를 내어 서로 궁금 사항을 이야기 나누

었다.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에 긴

장이 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꼭 하고 싶으시다며 말씀하시고 가셨다. 

방과 후 시간과 토요일을 정하여 우리의 만남이 

茶, 

전통음식 문화와 직업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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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가 있는 곳에서 한국차문화협회 회원님들이 

많아서 참으로 든든하고 협회 회원으로서 자랑스

럽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날이기도 했다.

6회차 수업에 교장 선생님께서 참관해 주셨다. 수

업 내용이 참 좋으시다며 7회차 마지막 수업을 또 

함께해도 되겠냐 시며 기꺼이 토요일 쉬는 날을 

반납하시고 함께 해 주셨다. 지식 전달로 수업이 

진행되겠지, 하였는데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유익

한 시간을 보냈다며, 처음부터 함께 못 한계 아쉽

다고 말씀해 주시며 명인프로그램 수업에 감사의 

말씀을 주셨다. 아이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으로 

수업이 잘 끝나도록 도움을 주신 박순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마지막 수업에 아이들의 느낌

을 들어보았다. 차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

어 좋았고 대접받은 느낌이 좋았으며 벌써 끝난다

니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새롭고 다양한 직업군과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듯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차를 가까이 하기를 바래보며 우린 단톡도 

지우지 않고 서로 소통하기로 했다. 또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전문사범 박숙

희 선생님. 준사범 정경미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차의 기원과 6대 다류. 생활다례 행다법. 전통문

화와 전통다식. 전통과 현대 디저트의 변화. 구용

구사를 통한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 익히기. 

병과 체험. 다양한 포장법. 보성다원과 차 박물관 

방문과 녹차와 홍차 제다 체험 등 주제로 7회차 수

업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차를 접하며 차에 관심

을 두고 행다를 배우며 그 안에서 5대 존중의 정신

을 익혔다. 수업을 몇 회 하고 난 다음, 선생님께

서 하시는 말씀이 다례원에 갔을 때 처음 접해보

는 대접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에게 꼭 경험해 주

고 싶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차가 주

는 마음이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교실 창문 밖으로 바라보는 아

이들이 많다. 이런 수업이면 신청할 것을 하며 신

청 못 한 아이들이 아쉬워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보성의 차밭 가는 길 비가 많이 와서 걱정되었다. 

청우다원 도착 사장님께서 직접 녹차를 우려 주시

고 녹차 쫀드기. 아이스크림 등 챙겨 주시며 손주

에게 사랑을 주시듯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

셨다.

잠깐 비가 멈춰서 차밭에 올랐다. 처음 보는 넓은 

차밭이 신기한가 보다. 차밭에서 채엽하고 인증사

진. 또 비가 내린다. 

홍차 제다 설명과 함께 체험도 해 보고 사장님께

서 다양한 기계들 설명에 아이들이 관심을 두고 

설명을 잘 듣는다. 차 박물관 관람. 우리 협회에서 

기증한 다구들과 차에 관한 다양한 설명과 관람. 

허경림 이사님을 만났다.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아이들과 관람 왔다니 기꺼이 다례 체험과 더불어 

편하게 인터뷰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불 해 주시

고 그곳에서 인터뷰를 편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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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차인큰잔치 준비로 바쁜 중에 규방다례는 북

촌문화센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북촌문화

센터에는 상주하는 해설사와 직원이 10여 명이 근

무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시민 서비스교육

의 목적으로 예절(서비스)교육과 다례체험을 진행

하고 싶다고 했다. 담당자는 어느 곳에 문의할지 

자료를 찾던 중 규방다례를 설명하는 글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배려의 정신이 깃들어 있

는…’ 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들어 연락했다고 한

다. 체험에 필요한 다기 세트를 비롯한 비품들을 

다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강사비와 운송비 밖

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곤란한 상황이었지

만, 최소연 규방다례 보유자께서 나머지 필요한 부

분은 규방다례보존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

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

는 류소영 이수자가 맡아 5월 31일 북촌문화센터

에서 다례체험을 진행하였다. 

손수 정성스럽게 만든 다식과 따뜻한 차 한 모금은 

지친 일상 중에 마음의 위안과 큰 활력이 되었다며 

담당자는 감사 인사와 함께 사진을 보내왔다. 

이 기회가 인연이 되어 류소영 규방다례 이수자는 

북촌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상설 교육 프로그램 

‘북촌문화강좌’ 공고에 지원하였고, 선정되어 오는 

9월부터 다례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행정안전부와 UN 공

동주최로 IFEZ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는 

UN 공공행정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개최

되는 오프라인 포럼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과 리준화 유엔 사무처장 등 해외 100여 개국이 참

여하는 장관급 원탁회의 및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위 기간 중 6월 25일에 규방다례는 인천광역시 의

뢰로 포럼에 참여하는 장·차관급을 대상으로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한국의 전통 다례 체

험을 진행하였다. 사전에 신청받은 희망자 34명을 

대상으로 2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각 조영아 이수

자, 류소영 이수자가 체험을 진행하였다.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 언어 전

달의 한계와 한정된 시간에 제대로 된 체험은 어려

웠지만, 한국의 좌식문화와 예절, 전통 다례를 체

험했다. 세계 각국의 장·차관급들이 참여하는 국

가 행사다 보니 사복경찰과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된 행사였지만, 진행 보조로 

봉사에 참여했던 인천지부, 서울제2지부 회원들도 

뜻깊은 행사라고 입을 모았다.

UN 공공행정 포럼
문화행사
참여

북촌문화센터
상주 직원과
해설사 대상

다례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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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풍류

관에서 2024년도 인천 무형유산 이수 심사가 진행

되었다. 이번 이수 심사 대상자는 서울제2지부 소

속의 문차남 전수자가 홀로 진행되었다. 

이번 심사에는 규방다례의 주인과 팽주, 손님들 

서로 간의 협연 능력도 평가하겠다는 심사위원들

의 사전 제안으로 작년에 이수 심사를 통과하였던 

서울제2지부 소속 회원인 류소영 이수자가 돕는

이, 손님으로 장효순, 허유진, 윤채영 외 전수자들

이 두 팔을 걷고 나서 문차남 전수자와 함께해주었

다. 이들은 이수 심사를 앞두고 가깝지도 않은 거

리를 오고 가며 연습에 땀을 흘렸고, 연습에 부족

함이 없도록 박광옥 전승교육사를 비롯하여 전승

자들은 행다 연습 외에도, 이전 심사에 질문으로 

나왔던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여러모로 힘을 실

어주었다. 

많은 이들의 바람과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이들의 노

력으로 7월 26일 자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이수 

심사 합격을 통보받았다. 이로써 인천 무형유산 

규방다례는 보유자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최

미리, 박광옥 2명의 전승교육사와 이수자 34명, 전

수장학생 2명으로 더욱 탄탄한 전승 체계를 갖췄

다.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유산으로는 현재 29개 종목

이 지정되어 있고, 이에 약 300여 명이 넘는 전승

자(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

흥조례」 제13조(정기조사 등)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5년마다 종목별 전승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

고 있다.

이에 규방다례는 지난 7월 22일에 본 연구 용역을 

담당한 연구원들이 보존회에 방문하여 최소연 보

유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원들은 전수교육의 내용과 진행 상황, 전승자

들의 전승 활성화 내용 및 참여도, 그리고 전수교

육의 시설 및 집기 현황, 지원금 관리 현황들의 질

문이 이어졌고 최소연 보유자는 이에 따른 현재 전

승 현황을 보고하고 전수교육의 내용과 활성화 및 

어려움과 개선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정기조사는 올해 11월까지 계속 진행되며 연구원

들의 자료 제출 요청 사항에 따라 보존회는 이에 

따른 현황 자료 및 증빙자료를 8월까지 제출하도

록 준비하고 있다.

2024년도
인천 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진행

ഋਬ࢑ޖ 차թ ੹ࣻ੗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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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인천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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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은 지난 8월 18일 최지원 신임 인천지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광용 지부장의 뒤를 이

어 신임 지부장으로 최지원 이사가 임명되었다. 

최지원 신임 지부장은 “인천지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두려움도 앞서지

만, 최선을 다해 차문화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최소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과 회원님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우리의 차문화 발전에 헌신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흔쾌히 

신임 지부장으로 승낙해 준 최지원 지부장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협회 발전과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최지원 신임 인천지부장
임명장 수여

୭ࣗো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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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명예이사장님 묘소가 분당메모리얼파크 내에 있는 

Forest Heaven 단지인 ‘유명인사 묘역’으로 이장하게 되었다. 이귀례 명예이사

장님의 묘소가 이장되는 곳은 한국 문화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 잠

들어 있는 곳으로 유명인만 모시는 특별한 장소이다. 

이귀례 명예이사장은 초의상 수상 등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로 

한국 차문화의 선구자로 『유명인사 묘역』에 봉안하게 되었다.

੉੢ੌࣗޑ

୶ 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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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8일 일요일 오전 7시. 

: 2024년 9월 10일 오전 11시 분당메모리얼파크 ‘유명인사 묘역’.

: Forest Heaven 단지 6계단 1번 묘역.

: NO. 8998

이귀례 한국차문화협회 명예이사장님
묘소 이장

이ӈ۹ ݺ৘이사੢ש ࠙ 지ױ ঴౵௼ ျ 'PSFTU )FBWFOܻݽ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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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차인(宣德茶人) 인설 이귀례 추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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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오후 1시 협회 교육장에서 6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민달래 팀

장의 성원 보고와 이사장 인사 말씀, 이사회 회의록, 안건 상정 및 토의, 폐회 순

으로 진행됐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부회장단, 각 지부장,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6월 정기총회는 전남지부 서난경 지부장과 김경자 회원이 점심을 마련해 주

었다. 전남에서 준비해온 음식 모두가 정성이 가

득했다. 임원들은 점심을 함께하면서 지난 ‘차의

날 기념 및 전국 차인큰잔치’로 이야기꽃을 피웠

다. 점심을 함께한 임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앞으로 협회 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며 회원 

간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친 후 오후 1시 정기이사회 개회가 시작

되어 국민의례와 이사장 인사말이 있었다. 최소

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제44회 차의 날 기

념 및 제35회 전국 차인큰잔치에 참여해 주신 여

러 지부장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아쉬운 점이 있

었지만, 여러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

분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번에 처음 실행한 찻자리 대회에 대한 장단점을 

자세히 검토하여 다음 대회에서는 더욱 알찬 대회

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차음식 경연대회에 많

은 지부가 참여하여 내실 있는 대회가 되었습니

다. 이번 대회를 거울삼아 다음 대회는 더욱 알찬 

대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

니다. 오늘 점심을 마련해 주신 전남지부 서난경 

지부장과 김경자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민달래 팀장은 안건 상정 및 토의로 제1안 제44회 

차의 날 기념 및 제35회 전국 차인큰잔치 결과 보

고, 제2안 7월 자격검정 시행 계획, 제3안 제63회 

하계연수회 계획, 제4안 제70기 지도사범 계획, 

기타 안건으로 이사 준칙 사항을 상정했다. 

임원들은 각 안 건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 

협회의 모든 행사에서 ‘개회식 때는 모든 회원이 

행사장으로 집합하도록 했으며, 7월 자격검정 시

험은 회원 수가 급속히 감소한 원인’에 대해 토론

하였다. 제3안 하계연수회 계획에서는 강사 추천 

건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6월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이사 준

칙 사항에서 ‘협회 임원은 타 기관의 임원으로 병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사 준칙에 명기토록 하

여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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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차인큰잔치와
제63회 하계연수회 건으로 토론

੹Ҵ 지ࠗ੢җ 임ਗ ��ৈ ݺ 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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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 일본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과 회원 4명이 협회를 방문했다. 교

토지부는 우리 협회의 27번째 지부로 일본에 한국 차문화를 소개하는 첨병 역할

을 톡톡히 하는 곳이다. 조화미 지부장은 교토지부에서 매년 요시다 행사를 개

최하여 한국차문화협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교토지부가 있는 교토시는 일본 교토부 남부에 있는 최대 도시다. 이곳 교토지

부에 우리 협회 27번째 교토지부가 있다. 최소연 이사장과 교토지부 조화미 지

부장은 협회 교육장에서 차문화 현안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교토지부 방문에는 협회

에서 차영민 부회장과 이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조화미 교토지부장에게 “교토지

부가 차문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화미 지부

장이 교토지부를 잘 이끌고 있어 마음이 든든합니

다. 매년 자주 보는데도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

니다. 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다.

차영민 부회장은 “교토지부가 한국 차를 소개하여 

국위선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높

이 평가합니다. 항상 협회 일이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교토지부장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

다. 이림 지부장은 “교토지부는 한국 지부장들의 

본보기입니다. 교토지부를 훌륭히 이끌어 가시는 

지부장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라고 했다.

조화미 교토지부장은 “한국에 올 때마다 반갑게 맞

이해 주는 최소연 이사장님과 협회 임원님들께 진

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협회 방문은 몇 가지 이

사장님께 상의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좋은 의견 부

탁합니다.”라고 말했다.

조화미 교토지부장과 함께 온 교토지부 회원들을 

소개하면서 “이번 한국 방문은 우리 회원들에게 한

국의 차문화를 견학시키는 것과 경남 하동 녹차와 

홍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방문을 겸하고 있다”라

고 했다. 

조화미 지부장은 “일본 요시다 축제 때 한국차가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차

를 사고자 하는 분들의 상담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도 한국의 차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일본 내에서 하동 녹차에 대한 

인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질 좋은 녹차

를 일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방문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의논하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한국의 녹차가 가격 편차가 심합

니다. 가격이 비싼 차가 좋은 차가 아니라고 저는 

여러 번 회원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차 색이 투명하

고 맛이 좋고 향이 좋은 값싸고 질이 좋은 차가 많

으니, 이번 기회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좋은 결과

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조화미 지부

장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표하

며 한 가지 요청한다며 “교토지부에서 인성차문화

예절지도사 3급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 층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수자분들이 와서 심의

를 봐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소연 이사장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보고,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

니다.”라고 말했다. 

협회에서 교토지부로 규방다례 이수자를 파견하는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최소연 이사장과 조화

미 지부장 등은 점심을 함께하면서 양국 현안에 대

해 허심탄회한 다담회를 가졌다.

����������

����������

일본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 일행 협회 방문

୭ࣗো 이사੢җ নҴ അউী ؀೧ ੄Ѽ Ү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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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ਗઙ ੹ Үਭਤਗ੢ ఋ҅

ഈഥ ࣗध  M  ੉ਗઙ ੹ Үਭਤਗ੢ ఋ҅

한국차문화협회 이원종 전 교육위원장이 지난 2024년 7월 4일 숙환으로 타계 

했다. 향년 79세. 

고(故) 이원종 전 교육위원장은 한국차문화협회 창립 초기부터 활동하여 타계

할 때까지 한국차문화협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헌신적인 활동으로 회원들의 모

범을 보여주어 주었다. 

그는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올바른 차문화 정립과 차문화를 보급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차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들

어 협회 교육자료에 힘을 썼다. 또한 고 이원종 전 교육위원장은 이귀례 명예이

사장님과 함께 하동의 대다수 건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차인으로서 지켜야할 행동을 몸소 실천하여 차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최소연 이사장은 “고인은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협회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한국 차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주었고, 협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등 누구보다 우리 차문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분이었다. 

타계할 때까지 한국의 차문화 발전에 헌신했던 분이었다.”라며 고인을 추모했

다. 

한국차문화협회 임원진은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분이 걸어왔던 길을 

되새김하면서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월 6일 치러졌다. 

장지는 용인천주교 공원묘원에 모셨다.

ъਗ૑ࠗ h ҃ӝ૑ࠗ h ҃թ૑ࠗ h ҟ઱૑ࠗ h Үష૑ࠗ

ա઱૑ࠗ h ؀ҳ҃࠘ઁ�૑ࠗ h ࣻزਗ૑ࠗ h ࢿࠁ૑ࠗ

ࠗ࢑૑ࠗ h ࢲ਎ઁ�૑ࠗ h ࢲ਎ઁ�૑ࠗ h ࣻਗ૑ࠗ

ࣽୌ૑ࠗ h ই࢑૑ࠗ h ੋୌ૑ࠗ h ੹թ૑ࠗ h ੹࠘૑ࠗ 

୽թ૑ࠗ h ୽࠘૑ࠗ

(оա׮ ࣽ)

차를
나누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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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김미숙

ਭҵ사ҙ೟Үী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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ъਗ지ࠗ ೴ച
 ೴߂ ׮ ଷ੗ܻ ݃۲

ъ ਗ 지 ࠗ

지난 6월 22일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서 대

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국군 불교총신도회에

서 주관한 제24회 호국영령 위령대재가 봉행되었

다.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목

숨 바쳐 헌신한 순국선열을 비롯해 6.25전쟁에서 

전사한 국군과 UN 참전용사,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호국과 희생의 정신을 본

받고자 군종특별교구가 주최해온 추모 법회다.

 이번에 열린 제24회 위령대재에서 조계종 총무원

장 진우 스님은 “우리는 이 감사한 마음을 대대손

손 이어갈 의무가 있다.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내

년부터는 종단이 직접 위령대재를 개최해 온 국민

이 함께하는 추모제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혀 내년

부터는 국가적 행사로 승격되어 온 국민이 함께하

는 위령대재가 될 것이다.

이날 위령대재에 강원지부는 영단에 헌화(獻花)

와 헌다(獻茶)를 올리는 의례(儀禮)를 봉행하였으

며, 참석하시는 손님들께 찻자리도 함께 준비하여 

차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로의장, 군종교구장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 선임군승 및 군종 법사 국

지난 5월 12일, 섬진강이 굽어 흐르는 하동 부춘

다원에서 안천 여봉호 명장의 지도로 제69기 제다

실습을 하였다. 10시에 집합하여 인사 나누고 소

개 후 산 중턱에 있는 부춘다원에 도착했다. 아침

에 비가 그쳐 말끔한 찻잎이 더욱 싱싱하고 구름

이 적당한 그늘을 드리우며 바람도 간간이 불어오

고 날씨가 참 좋았다. 이런 날씨는 찻잎 따기에 더

없이 좋다고 한다. 멀리 형제봉을 바라보며 한 잎 

한 잎 채다하다 보니 어느새 바구니가 차올랐다. 

크기가 다르고 모양도 다른 차 바구니를 모아보니 

작품처럼 멋지다. 

처음 경남지부에 들어올 때는 이런 차밭에서 호사

를 누릴 줄은 몰랐다. 인천 행사를 준비하면서 짐

을 싸고, 옮기고, 차내고, 정리하는지도 몰랐다. 

장단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등 국

회 정각회 소속 의원들과 에드워드 쿠에바스 주한

미군 국방무관, 질 매랙 주한캐나다 국방무관, 각 

군법당 신도회,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했다. 

국군 불교총신도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법회가 진행됐다.

‘호국영령 위령대재’는 호국과 희생정신을 계승하

는 주요 의례로 평가받는다. 내년부터 국가적 행

사로 승격된다면 장병들의 호국 의지를 고양함과 

더불어 전 국민이 국운융창과 무운장구를 발원하

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저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아직은 교육 과

정이라 약간씩 경험하는 정도이지만 차 한 잔을 

제대로 마신다는 것이 참 많은 과정이 있음을 알

게 되었다. 

오늘은 세 덖음으로 맑은 녹차를 만들어 보았다. 

집에 와서 우려보니 맑은 연두색에 차 맛도 싱그

럽다. 채다, 찻잎 따기, 바람쐬기, 솥 온도 올리기, 

차 덖기, 널어 식히기, 약하게 유념 3회, 건조, 가

향 처리, 가루 털어내기, 포장, 제다 보고서 작성, 

완료 마무리, 해산 인사.

사범반 차 만들기에 동행해주신 사범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다. 자료준비까지 꼼꼼히 해 주

신 지부장님과 제다실습을 지도해 주신 안천 명장

께도 감사하다.

Ӗ@ъਗ૑ࠗ੢ ӣࣼ޷

Ӗ@사߈ߧ ઁ ��ӝ ੐അࢼ

҃ թ 지 ࠗ

지ࠗ੢ 황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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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맛이다, 숭늉 맛이다, 몸에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

하기도 하였습니다. 

선비님을 기다리면서 “선비님은 왜 안 오시나요?”

라며 궁금해하고 배운 다기들의 이름을 나름대로 

기억하여 대답하는 모습들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

니다. 이렇듯 6~7세 아이들에게 인성예절교육을 

하면서 제가 차문화를 배우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

가짐과 행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

간이 되었습니다. 조희옥 지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소중히 가지고 계셨던 교육용 다기들을 물려주셨

고, 다른 선배 사범님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교육

실습을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지부의 사범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더욱 노력

하고 1급 과정을 수료하여 활동하며 차생활을 해

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저는 차문화를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22기 차문화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차문화대학원 1급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과제로 

교육기관을 통한 인성예절교육 실습을 16시간 이

상 이수해야 하는 것은 저에게 큰 어려움과 막막

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곳에 알아보던 중 칠서어린이집 원장님을 찾

아뵙게 되었고, 평소 원장님께서 다도 수업에 관

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제가 실습할 수 있는 기회

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성예절교육

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가

운데 지부장님과 선배 사범님께 의논하여 <인성 

8덕목 차와 예절 배우기>라는 주제로 22기 차문

화대학원 경남지부 동기생들과 사범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실습의 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육실습은 교육 사범님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진

행하였고 부족하거나 놓친 부분은 지부장님과 교

육부장님의 꼼꼼한 지도로 알찬 시간이 될 수 있

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다례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하

루가 다르게 익히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따라 하

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고 한복을 입고서 서로에

게 이쁘다며 좋아하고 다소곳한 모습으로 수업을 

듣는 모습은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친구가 우려주는 차를 마시고 “풀 맛이 난다, 이상

제66기 사범반 인성차예절지도사 2급 자격검정 

필기와 실기 연습하였다. 법정 스님은 참다운 삶

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에서 ‘우리가 늘 배우고 전

문 지식을 익히고 그 길에 한평생 종사하는 것도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이다.’라

고 하였다. 차문화에 입문하고 인성차예절지도사

범 과정을 이수하며 자격검정을 준비하는 과정은 

자신을 다듬고 차문화와 무형유산인 규방다례 등

을 익히는 과정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작

은 소명이라고 여긴다. 이번에 수료 예정인 제66

기 한 사람을 위해 지부장님과 사범님들이 뜻 모

아 자격검정 준비와 차문화 기행에 함께 하였다.

ݾ؋8 ࢿੋ
차ܳ ݃दݴ ৘੺ 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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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끝나고 찻잔을 따뜻한 물에 씻어 깨끗하게 

물기를 닦고 보관함에 넣는 것까지 깔끔하게 뒷정

리를 해내었습니다.

차인으로서 차를 대하는 마음이 먼저 잘 정돈 되고 

한 잔의 차일지라도 색과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다

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비단 차인이 아닐지라도 한 잔의 차가 주는 여유와 

위안을 발달 장애인인 저들에게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는 사람들 간의 마음을 이어주고 생각을 이어주

며 나아가서는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치료해 주

는 역할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차가 따스한 온기

를 주면 마음이 열리고 몸이 기운을 받아 사랑이라

는 에너지로 전환되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나 봅

니다. 

저들이 비록 발달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번 프로

그램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의 에너

지를 듬뿍 받아 행복한 나날을 지속해서 보내길 바

라봅니다.

청소년을 위한 차 예절 인성 교육이 학교마다 활발

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내가 실습할 장소

는 어디일지 기대되기도 하는 그런 와중에 광주지

부 김보련 전문 사범님이 석사 논문을 위한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 치유」

왠지 가슴에 와닿았고 꼭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고 

싶어 사범님께 양해를 구하자 오히려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는 말과 함께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

다.

“달빛에 그린 다도”

차와 마음 치유 기법을 통해 발달 장애인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상자는 지적 발달 장애인이었고 장소는 영광 장

애인 주간보호센터였습니다. 

처음 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다소 소란스러

운 면은 있었으나 찻자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대상

자들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 앉

아 있었습니다. 해 맑은 미소로 맞이해주는 대상

자들에게서 오히려 내가 위안을 받은 느낌이었습

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대상자들 앞에 서자 예쁘다며 환

한 미소로 맞이해주는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

를 하고 그들의 찻자리를 도와주기 위해 자리를 잡

았습니다. 

사범님의 진행은 물 흐르듯 매끄러웠고 대상자들

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 했습니다. 시작은 공수

와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현재의 기분을 

표정으로 그려보고 그 표정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

하게 하는 등 대상자들의 관심을 잘 이끌어갔습니

다.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만

들어 차로 연결하였고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다관에 붓고 잘 우려내어 찻잔에 따르

도록 하였습니다. 

찻잔을 잡는 법과 차를 내려다보면서 색을 감상하

고 코로 향을 맡아보고 한 모금하여 입안에 퍼지는 

맛을 음미하도록 하자 서툴지만 잘 따라오는 대상

자들을 보면서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상대방에게 차를 권하는 것

과 차를 마신 후 서로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에는 

엉뚱하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답을 들었을 때 저들

만의 언어와 생각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찻

한국차문화협회 22기 대학원생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중반 언덕까지 이르렀습니다. 

늘 한고비 넘기면 가벼운 한숨과 홀가분함이 해냈

다는 뿌듯함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실

습 16시간의 과제는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ҟ ઱ 지 ࠗ

ب׮ ী Ӓܽࡄ׳
차ܳ ా೧ ੹೧지는 ٮझೣ이 사یਵ۽ 지ࠗ੢ 박혜란

Ӗ@૑ب사޷ࢶ޹ 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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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 차 회장(會場)으로 쓴 『로

카 센수이소우』는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이며 비와

호수를 차경으로 하여 숨이 막히게 아름다운 풍경

을 바라볼 수 있는 건물이다.

한일교류다도회에서는 생활다례, 선비다례를 선

보이고 손님들은 가루차, 쑥차, 연꽃차를 시음하고 

૑ࠗ੢ ઑച޷

Ү ష 지 ࠗ

교토지부는 지난 5월 26일 민단 시가현 본부 주관

으로 『한일교류다도회 차-한국과 일본의 전통을 

나누다』를 개최했다. 일본 측에서는 우라센케의 

「류에르 샤나야카 일호회」가 맡았다.

약 100여 명의 내외손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통 차 

나누기는 성대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

전통 다과를 맛보았다. 

참가자들은 친구들과 예쁘게 차려입고 즐겁게 지

내는 「차회」의 매력에 빠졌다며 가을에 또 한 번 교

토지부에 차회를 열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차와 일본의 차

문화를 이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보람을 느꼈다.

ೠੌҮب׮ܨഥ

ೠҴҗ ੌࠄ੄ ੹ా을 ա׮־ ѐ୭
Үష지ࠗ ഥਗ ࢤഝ۹׮
׮이ࠁࢶ ۹׮࠺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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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시간에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교육’, ‘초

등학생과 함께하는 예절교육’, ‘다도 자격증 교육’, 

‘우리나라 전통의상 한복 입기’ 등으로 대상자별로 

진행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예절교육은 첫날이라 

취소자도 생기고 6~7가족이 참여 신청하였으나, 

3~4가족만 참여하게 되어 너무 아쉬웠다. 참가한 

어르신 자매, 부부가 함께 참여하신 모습이 참 보

기 좋았다. 인상적인 소감에 “나에게 차는 일상생

활이다”, “나에게 차는 참숯이다”로 답하신 부부가 

생각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서 기

쁨 또한 컸다. 하반기(7월~11월) 사업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과 즐겁게 차

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 나눔의 즐거움에 참

여하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다. Ӗ@੹문사ߧ ӣ҃޷

을 마련해 주어 찻자리는 더욱 풍성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아름다운 장소에서 이야기꽃을 피

우는 사범회가 되었다. 차가 이끌어 주는 인연은 

항상 아름다움이 기다려진다. 후배들의 열성과 성

의에 선배님들도 항상 배려하며 언제나 함께하기

를 기대해 본다.

지ࠗ੢ 박경숙

׮غ Ѽ۹ܳ ా೧ ೠ݃਺이࢚ ߓറࢶ
؀ҳ҃࠘ઁ1지ࠗ ߊ੹을 ਤ೧ ֢۱ೞ기׮ ۽૗

؀ ҳ ҃ ࠘ ઁ 1 지 ࠗ

지난 6월 10일 대구경북제1지부 교육생들은 지부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는 선배님들을 위한 찻자리

를 마련했다. 교육생들은 선배님들을 위해 다식과 

과일 등을 준비하여 후원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

의 뜻을 표했다. 

교육생과 선배들은 서로 소개하면서 화기애애한 

자리를 마련했다. 상견례를 끝내고 2차에는 예쁜 

찻자리로 옮겨 다담 시간을 가졌다.

다담 자리에는 녹차, 보이차, 가루차가 제공되었으

며, 찻자리는 대학원반 최수연(도함도예)의 주도

로 이루어져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 마음을 내어준 교육생들께 

박경숙 지부장은 “참으로 고맙다.”라고 말했다. 

선배 사범님 또한 여러 가지 간식과 아름다운 음식

਋ܻ੄ ޙച 잇׮�

 ૓೯ ۽ਵز਎ઁ�지ࠗ ҕࢲ 
਎ઁ1지ࠗࢲ
지ࠗ੢ 이기분

ࢲ ਎ ઁ 1 지 ࠗ

동작문화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한국차문화협회

가 선정되어 서울제1지부와 서울제2지부가 함께 

‘우리의 소중한 전통 예절 문화교육’을 진행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예절교육’이 첫 시간으로 김미경, 

이은영, 고영화 회원이 진행했다. 총괄 진행은 박

광옥 부회장과 이기분 지부장이 진행해 주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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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없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꽃바구니를 만드시

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서로 다

른 매력을 가진 꽃들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면

서 예쁘게 어울리는 꽃바구니처럼 다양한 재능과 

뛰어난 솜씨를 가진 우리 선생님들도 서울제2부에

서 각자의 개성을 뽐내면서 조화로움을 이루고 있

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꽃바구니를 만들면서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는 가장 잘 보이는 정면만 

예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쪽을 예쁘게 꾸미기에 

바빠서 옆이나 뒤쪽을 신경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

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구니를 돌려 보면서 부

족한 부분에도 꽃을 꽂고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습도 비슷하겠지요. 시간

이 지날수록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살필 줄 아는 차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Ӗ@사ߧ উդ൞

해바라기, 리시안 셔스, 장미, 스프레이 장미, 마트

리카, 보리사초, 하이베리쿰, 유칼립투스, 그리고 

예쁜 우리 선생님들. 서울제2부(박광옥 지부장)의 

종강식에서 볼 수 있는 꽃들입니다. 우리 지부는 

이금희 전문사범의 지도로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또는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선물로 줄 꽃바

구니를 만들었습니다. 빈 바구니와 각각의 꽃들을 

앞에 두고서 누구보다 경건한 표정으로, 진지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선생님, 장미를 좋아하는 선생님, 유칼립

투스를 좋아하는 선생님, 각자가 좋아하는 꽃은 다

르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

바구니를 만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너무 좋은 시

간을 보냈습니다. 각각의 매력을 가진 꽃들과 각자

의 매력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만든 꽃바구니가 궁

금하시죠?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똑같은 꽃

들과 바구니로 만든 결과물은 정말 똑같은 것이 하

Ԣҗ ೣԋೞ는 ૌѢ਍ ઙъध
׮פण׹ইܴ ׮ࠁ이 Ԣٜשࢤࢶ

지ࠗ੢ 박광옥

ࢲ ਎ ઁ � 지 ࠗ

ਬূ ҕҕ೯੿ী ଵоೠ ৻Ҵੋীѱ ۹׮ ࣗѐ

਋ܻ੄ ੹ా ۹ܳ׮ ୓೷ೞࢲݶ 차ޙച ҕਬ

일정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도 문화체험으로 우

리 다도를 배우러 오신다니 마음이 설레었다. 한꺼

번에 몰려온 외국인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좌식이 불편하고 집중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끝까

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인사말 ‘공수’로 시작하

는 우리의 예법을 배우며 신기해했다. 또한 행다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따라 할 때는 정성을 다하

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때때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

다식에 대한 궁금증도 물어보고, 아름답다고 칭찬

도 잊지 않았다. 체험이 끝나고 떠나면서 ‘공수’로 

소리치며 인사하여 한바탕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 

외국인에게 우리의 다례 체험을 할 수 있어 기뻤

다. Ӗ@੉사 ੢ബࣽ

유엔 공공행정 포럼에서 규방다례 보존회에 각국 

인사들에게 규방다례와 차, 한국적인 것에 대해 알

려주면 좋겠다고 의뢰가 들어와 이수자들과 전문

사범 등이 수업을 했다.

세계 각국이 모여 공공행정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행정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3년

부터 매년 유엔 공공행정의 날이 열리고 있다. 각

국의 선진행정을 공유해 회원국의 행정혁신을 도

모하고 개발도상국의 행정발전을 지원하는 국제

행사다.

6월 27일은 포럼 참가 외국인 중 3개 분야의 프로

그램 정책 견학을 운영했다. 그중 문화, 체험 분야

로 인처도호부관아 무형유산전수관에서 다례 체

험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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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유형적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 근대적인 도

시조직에 적응하여 새로운 도시주택 유형으로 진

화했다.

일찍 도착하여 예쁜 한옥의 방들을 지나 안방이라

고 소개해주시는 방에 들어가서 수업 준비를 하며 

우리나라의 예쁜 한옥에 대해 느끼며 떨리는 마음

을 진정시켰다.

우리의 전통과 규방다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가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 대용차에 대해서도 이야

기해 주었다. 준비해 간 다식도 생활다례 행다를 

배워보고 자신이 우린 차와 같이 마시며 먹는 시간

으로 진행했다. 

수업이 끝나고 해설사 선생님과 직원분들이 너무 

맛있다. 다식이 예쁘다.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좋

았다고 하시는 말을 들으며 즐겁게 수업을 마무리

했다.

북촌한옥마을에서 5월 31일에 상주 해설사와 직원

들을 대상으로 다례 체험을 하고 싶다고 의뢰가 들

어왔다.

북촌한옥마을에 계시는 해설사 선생님들과 직원

분들이 규방다례와 전통과 차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업 준비를 위해 장효순 이사와 많

은 의논을 하였다. 

우리나라 전통에 대해서도 흥미와 재미있게 이야

기를 해 드리고, 한국차문화협회와 규방다례에 대

해 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하고 

다구와 다식을 준비해서 갔다.

북촌 하면 서울 한복판에 한옥이 많이 모여있는 마

을이다. 그곳을 구경하러 갔으면서도 무엇이 있는

지 잘 모르고 지날 때가 많았다.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 알아보니 대청에 유리문을 

달고, 처마에 잇대어 함석 챙을 달고, 새로운 재료

를 사용한 북촌의 한옥은 전통적인 한옥으로 우리 

࠘ୣೠৠ݃을ী۹׮ ࢲ ࣻস을 ૓೯ೞ׮ 
࢚઱ ೧ࢸ사와 ૒ਗ ؀࢚ਵ۽ ੹ా차 ࣗѐ

Ӗ@੉사 ࣗܨ৔

라고 표현하며 아름답다고도 말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체험을 마치자 외국 청소년들은 수원지부 정

경희 지부장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정경희 수원

지부장은 수원 시민교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앞

으로도 외국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

을 많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Ҵ ୒ٜࣗ֙ীѱ ೠҴ ੹ాޙച ୓೷ ࣗѐ

ೠҴ ޙചী ৻Ҵ ୒ٜࣗ֙ х఍ োߊ 
지ࠗ੢ 정경희

ࣻ ਗ 지 ࠗ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와 중국 지난시 외국인 청소

년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예절 문화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문한 청소년들은 수원시

와 자매결연을 한 도시의 학생들로 방학을 맞아 화

성행궁도 둘러보며 다양한 시간을 가졌다. 수원지

부는 학생들에게 한복 바르게 입기 체험을 통해 우

리 한복의 우수성을 설명해 주었고, 한복을 입은 

후 단체로 사진도 찍어 주었다. 전통문화 체험에

서는 올바른 인사 예절, 전통 절 배우기, 다식 만들

기, 차를 따르고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생활문화가 달라서 걱정했다. 무릎도 아플 텐데 어

쩌죠? 라고 말해도 청소년들은 “괜찮습니다.”라며 

미소를 지으며 체험하는 모습이 고마웠다. 외국 학

생들은 우리 협회의 생활다례 시연을 보고 감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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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를 더욱 고조시켰다. 

다음으로는 영국의 차문화를 즐기기 위해 다르질

링 마가렛츠 호프티를 준비하여 홍차의 진수를 보

여준 조정옥 전문사범, 여기에 세계 3대 홍차 중 하

나인 중국의 기문 홍차를 주제로 이강자 전문사범

은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을 연출하였고, 참여한 

30가족은 찻잔들을 귀히 여기며 귀한 찻자리에 초

대됨을 감사히 여겼다. 어디 그뿐인가. 일본 차문

화 연출에는 김숙현 사범이 가루차를 준비하여 참

여한 모든 가족에게 직접 가루차를 우릴 수 있도록 

체험의 장을 펼쳐 파티장은 더욱 흥미를 더해 갔

다. 

여기에 미국 차문화를 표출한 정선 사범은 여수 앞

바다를 연상케 하는 시원한 세팅에 아이스티를 준

비하여 티파티의 장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중국 

차문화 체험에는 양현숙 사범이 보이차를 시연하

였고, 이미나 사범은 문향배와 품명배를 준비하여 

중국차의 향과 맛을 음미하는 방법 등을 체험하도

록 지도하여 흥미를 더했다.

거기에 맛있는 티푸드를 정성껏 만들어 참여한 모

든 가족에게 대접한 방수영 사범, 또 다른 한쪽의 

테이블에서는 박금단 사범이 동·서양의 식사 예절 

교육과 냅킨 접기와 사용법을 지도했다. 

이곳에 참여한 가족들은 고품격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

하고 싶다며 다 함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

다”라고 큰소리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 행

사장은 행복으로 가득 차올랐다. 

이어서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감사의 편지쓰기와 

가족사진 찍기 등으로 행사장은 정말이지 행복이 

넘치는 가족 화목활동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행사는 특히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더불

어 하는 삶을 공유하고 건강한 소통과 나눔의 기회

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었다.

지난 7월 19일 금요일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에

서 주최한 교육복지 사업 학교 10개교에서 추천한 

30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사업 가족 캠

프를 여수 JSC호텔에서 실시했다. 

이날 순천지부에서는 테이블 12조를 구성하여 동·

서양의 차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나라별 스토

리가 있는 찻자리를 마련하여 사랑과 나눔이 넘치

는 한여름 밤의 티파티를 펼쳤다.

우리나라 차문화를 알리기 위해 김선희 사범은 우

리의 전통차인 녹차를 준비하여 우리 차의 우수성

과 찻자리에서 임해야 할 예절 교육을 섬세히 지도

하였고, 김옥숙 사범은 우리의 전통 발효차인 청태

전을 이용하여 베리에이션 티를 준비하여 색다른 

7월의 크리스마스 세팅을 표출하여 여름밤의 티파

지ࠗ੢ 김영애

사یҗ ա׃이 ֈ஖는 ೠ ৈܴߎ੄ ౭౵౭
੹թ 1�ѐҮ ��о઒ 1؀࢚ ݺ�� 차ޙച ࣗѐ

ࣽ 천 지 ࠗ

Ӗ@੹문사ߧ ੉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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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보기 등을 통해 차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끝으로 이슬 차는 5분 기다려 이슬만큼 입에 머물

고 있다가 삼킨 후 입안에 녹차 특유의 진한 차향

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차를 통한 힐링과 함

께 행복한 종강식을 했다.

지ࠗ੢ 김태임

ই ࢑ 지 ࠗ

아산지부는 지난 7월 23일 교육생과 사범들이 모

여 종강식을 했다. 오랜만에 회원들 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차를 마시고 차향을 느끼며 아름다운 

차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종강식 마지막 수업은 무이암차에 대한 설명을 들

으면서 차 마시기, 가루차 설명과 격불해서 차 마

아산지부는 외암리민속마을에서 6월 6일부터 8일

까지 조선시대 ‘밤의 문화 야행 행사’에 참가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아산지부는 ‘달빛 아래 차를 나누다’와 ‘선비다례 

체험 행사’을 진행했다. 대청마루에서 다양한 우

리차 마시기와 다담 나누기를 했다. 

툇마루에서는 어린이 다례 체험과 시음회, 정자에

서는 사전 예약을 받은 후 ‘선비다례 체험’을 진행

했다.

참가자들은 “달빛 아래 고택의 찻자리는 멋스럽고 

아름다워 차문화에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특히 선비다례 체험 호응도가 높았다. 힘은 들었

지만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아산지부는 다

양한 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차

문화를 보급하는 데 앞장서겠다.

ই࢑지ࠗ ઙъध оઉ
Үਭࢤҗ 사ߧ
 차ܳ ా೧ ೞա ׮غ

৻ঐܻ 야೯ ೯사
차 ա־기
୓೷ ૓೯ ۹׮࠺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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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다. 딴 찻잎을 큰 솥에 넣고 덖을 때 차향이 

은은히 퍼진다. 

입에서 저절로 군침이 돈다. 

이론 수업으로 듣던 낯선 단어인 살청과 유념을 

하면서 차를 만드는 과정이 참으로 수고스럽단 생

각이 들었다. 

차를 마실 때도 차를 만든 사람의 정성을 생각하

며 마셔야겠다.

Ӗ@੹문사ߧ ੉ਮ൞

ੋ 천 지 ࠗ

지ࠗ੢ 최지원

Үਭࢤҗ 사׮ઁ ١ ߧ୓೷ ֗׮য়׮
ই׳द ӵ׮ ୓೷을 ా೧ 차੄ ࣗ઺ೣ׮ઁ

5월 연휴가 끝나고 인천지부에서는 교육생과 사

범들이 제다체험을 하기 위해 보성으로 갔다. 인

천에서 보성까지 가는 동안 비가 오고 차가 밀렸

지만, 1년 만에 가는 제다체험이라 설렘이 더욱 컸

다. 

보성으로 가는 길에 작년에 갔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보림제다에 도착했다. 보림제다에 도착하니 

오던 비도 그쳐서 찻잎을 따는 데 좋았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지만, 초록의 차밭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편안했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규방다례 생활차 행다에 따라서 집중하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생활, 선비다례 행다체험에서 방

석에 앉는 모습이 서툴지만 차를 정성스럽게 우린 

다음 서로 “예”를 갖추면서 다과와 차를 마시면서 

연신 “땡큐”, “감사합니다.”

인사를 받고 보니 우리 규방다례의 전통문화가 자

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우리의 한복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같이 사진

을 찍고 하는 모습에 우리 전통문화 다례의 소중함

을 느꼈으며 세계 어느 문화보다도 자랑스러웠습

니다.

초여름의 햇살은 상쾌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6

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 IFEZ 송도 국제도시에

서 정책견학 디지털 플랫폼이 행정안전부와 UN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참가국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규방다례 체

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지부는 규방다례 이수자, 전문사범은 다례체

험을 준비하면서 손님 맞이 준비를 정성스럽게 차

도구와 다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각국 외국인들은 저희 안내에 따라 신발을 가지런

히 정리하고 찻상이 준비된 곳에 착석하여 우리의 Ӗ@੹문사ߧ ઱ࣽࠂ

6/ 1��ৈ ഥਗҴ ҕҕ೯੿ ನۢ
ੋ천 ઑزୡ١೟Ү �೟֙
 4೟֙ 16�ৈ ؀࢚ 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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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부는 지난 5월 18일 보성 보림제다에서 교

육생과 선배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차 제다 

실습을 했다. 이날 제다 실습에서는 녹차를 중점

적으로 배웠는데, 6대 다류를 만들 때 채엽부터 다

르고 살청 과정에서 줄기가 잘 익혀지지 않기에 

차 잎새에서 1cm 이하로 따고, 청차는 줄기 성분

에서 유효성분이 많아 창보다는 펴진 3엽과 줄기

를 포함해 따서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솥 온도가 

280℃가 되면 1킬로그램 정도의 찻잎을 넣고 살청

을 했다. 타타닥 소리가 나면서 찻잎을 뒤집는데 

처음 해 보는 작업이라 긴장의 연속이었다. 

 살청이 끝난 찻잎은 유념 작업대로 옮겨져 자연 

바람에 냉각시킨 후 유념을 시작했다. 유념할 때

도 힘의 분배를 위해 한 방향으로 조원들이 나누

어 가면서 했다. 이것도 나름의 과학의 정신이 깃

들어 있었다. 찻잎에 진이 나오도록 유념한 뒤 솥

의 온도를 150~100℃ 내려 건조 과정에 들어갔다. 

2~3번의 유념과 건조를 반복한 뒤 기계건조를 했

다. 싱그러움과 풋풋한 향이 햇차의 맛과 향을 품

고 있었다. 다우들과 차 한잔 나누다 보니 찻잎을 

키우는 농부의 마음이 새삼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한편 6월 8일에는 보성 청우제다에서 홍차 제다 

실습도 있었다. 녹차와는 또 다른 발효과정에 대

해 알았고, 같은 찻잎에서 이처럼 다양한 향기와 

맛이 났다는 게 새삼 신기했다. 우중이라는 악조

건에서 홍차 제다 실습을 했지만, 10월의 마지막 

날 개봉 다회를 할 생각에 설렘이 앞선다.

֣차
 ഘ차 ઁ׮ पण ݃୛
ଵৈ ݺ ��ৈ ࢤҮਭ ࢲী׮ઁܿࠁ

੹ թ 지 ࠗ

지ࠗ੢ 서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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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부는 지난 7월 6일 2024년도 1학기 인성차

문화예절지도사 과정 종강식을 교육생 및 회원 3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가졌

다.

이번 종강식은 김경자 이사의 ‘바람떡 만들기’ 특강

이 있었다. 구슬땀을 흘리며 떡을 빚는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시지 않았다. 바람떡 만들기 

특강은 지난 “전국 차인큰잔치”에서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상을 받은 기념으로 김경자 이사가 준비한 

것으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한 체험으로 활

용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날 종강식에서 서난경 지부장은 한 학기를 마치

면서 “선물처럼 찾아와준 교육생 여러분들과 한 학

기를 무탈하게 보낼 수 있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

라고 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으니 

내친김에 올해 최우수 지부에 도전해 보자”라며 회

원들을 격려했다. 또 나눔의 행사로 행운권 추첨을 

했는데 회원들이 마련한 선물들을 서로 교환하면

서 잘 지냈다.

이날 지부장이 기증한 다기 세트는 김홍길 원장님

이 가져가셨는데 “이제는 차 속에 빠져 어디로도 

못 가겠다”라며 “열심히 교육받아 많은 사람에게 

차를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종강식에는 티 펀치 만들기 수업도 이루

어졌는데, 선배들의 후원과 선비님들의 찹쌀떡 후

원, 각자 만든 바람떡 등 홍차와 함께 포트락 파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박선희 1급전문사범은 “이

번 교육생들은 회원들 간에 협력이 활기차 보여 보

기 좋다”라고 말하고 “전남지부가 앞으로도 이 에

너지를 발판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것 같다”라고 

칭찬했다.

1೟기 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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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강진아트홀에서 열린 “강진 야생차 

품평대회”에 전남지부 전문사범들이 품평위원으

로 참여해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날 품평대회에는 녹차와 발효차 부분으로 나누

어 실시되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비가 

내려 우중 속에서도 신속한 상황 대처로 관계자들

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전남지부 전문사범들의 도

움으로 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고 

참석한 출품자들과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매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강진 야생

차 보존에 힘쓰는 “강진 야생차 품평대회”는 올해

로 17회를 맞이해 전통 깊은 품평대회로 자리매김

지난 7월 31일에 강귀순 회원(2급지도사범교육생)

의 재능기부로 전남 해남 현산면 초호리 땅끝 자연 

농원에서 감염 색과 쪽 염색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

졌다.

이날 체험 시간에는 낡은 옷들을 가져와 새 옷으로 

탈바꿈시키는 멋진 경험을 했고 강귀순 회원이 예

쁜 스카프를 하나씩 나누어 주어 각자의 취향에 맞

게 염색했다. 이불, 방석 만든다고 감염 색 해서 펄

럭이는 천들과 쪽빛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 체험장 

주변의 마리골드와 탐스럽게 커가는 감들은 폭염 

속에서도 웃음꽃이 가시지 않게 했다.

이번 체험은 종강 후 전남지부 단합 번개팅이었는

데 윤영숙, 박현숙 두 선배가 들고 온 차와 이영미 

1급 전문사범교육생의 맛난 삼겹살 편육을 비롯해 

각자 들고 온 반찬들과 과일 등으로 포트락 파티를 

했다. 특히 근무 중에 점심시간 짬 내서 온 한정주, 

하고 있다. 박숙희 1급 전문사범은 “한국차문화협

회 대학원 과정에서 배운 품평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 무엇보다도 기뻤다”라고 말하고 “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1급 전문사범으로서 자부심을 품

고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품평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서난

경 전남지부장은 국내 차연구소 박사님들과 어깨

를 나란히 하여 우리 협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차문화의 중요한 부분인 품평에서도 전남지부 1급 

전문사범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주변의 부러

움을 한 몸에 받았다.

임성우, 김홍길, 송용필, 윤선웅 선비들의 적극적

인 참여는 전남지부의 단합 된 힘을 보여 주었다

한편 강귀순 회원의 체험 농원에서는 각종 염색체

험, 꽃차만들기, 계절 수확 체험(감자 캐기, 대봉감 

따기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숙박

도 가능하다. 가족. 혹은 지인들과 체험하러 가시

면 지인(협회 회원)찬스도 적용해 준다고 하니 많

은 이용 바란다.

੹թ ੹ޙ사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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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중학교 다도반 다례교육을 실시하였다. 모영

순 전문사범의 지도로 다례교육, 인성예절교육, 생

활예절, 다식 만들기,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과정

으로 차와 관련된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학년을 중심으로 일

주일에 한 번씩 차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서 차향과 차 맛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을 가졌다. 

다식 만들기 수업에서는 남학생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 체험학습으로 영국 애프터눈티 체

험과 중국 차문화 체험으로 한국 차문화뿐만 아니

라 여러 나라의 다양한 차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

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우리 차문화

와 다양한 세계의 차를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

다는 반응이어서 차 봉사에 보람을 느꼈다. 

지ࠗ੢ 이 림

੹ ࠘ 지 ࠗ

੿਻지ഥ ੿਻઺೟Ү زب׮ই  ܻҮਭ
নೠ ୓೷ ਍৔׮ 차 ҙ۲ ۽ب੄ 지ߧ사ޙ৔ࣽ ੹ݽ

만의 얼굴들과 담소를 나누며 차로 맺은 인연들에 

더욱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옛 선비들은 더

위를 피해 가는 피서(避暑)가 아닌, 더위를 씻어내

는 척서(滌暑)를 즐겼는데, 연꽃 바람 불어오는 정

자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차를 마시고, 냇물에 

발을 담그고 탁족(濯足)하며 부채질로 더위를 물

리쳤다 한다. 피향정에서 연못을 내려다보며 연꽃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맞으며 차를 마시니 신선, 

우리도 모두 차선(茶仙)이 된 듯하였다.

호남 최고의 정자라는 뜻에서 ‘호남제일정(湖南第

一亭)’으로 불리는 전북 정읍시 태인면 ‘피향정(보

물 제289호)’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자의 하나

로 조선 중기 목조건축 양식으로 겹처마에 날개를 

편 듯한 팔작지붕이다. 예전보다 연못의 규모는 크

지 않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피향정 

연꽃 자태는 더없이 사랑스럽다.

7월 6일에 전북지부의 차인들은 연꽃차회를 열어 

서로 간의 친목 도모와 차 나눔의 기회를 가졌다. 

 1992년에 처음 시작된 전주 연꽃차회는 매년 덕진

연못에서 실시했는데, 꽃구경 나온 시민들과 관광

객을 맞아 차를 내곤 하였다. 올해는 연못 정화사

업 공사로 인하여 피향정에서 진행되었다.

차를 하는 즐거움 중 하나는 이렇듯 차도람(모둠 

바구니)에 차와 다기 등을 담아 풍광 좋은 정자로 

나들이 가는 것인데, 잠시 소강상태가 된 장맛비 

사이에 앞당겨 찾아온 더위도 잊고 차와 함께 오랜

ഐթઁੌ੿ rᶮḦᨲsীࢲ োԢ차ഥܳ ૌ기׮
차ܳ ݃दݴ ୋࢲ(᯦ᔇ)ܳ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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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6월 17일, 7월 15일 3일 동안 허윤

숙 전문사범은 정운경, 임미희 전문사범과 이월초

병설유치원생 9명에게 다례교육을 진행했다.

1회 수업 때 산만했던 아이가 2회 3회 수업을 받고 

나니 아이 태도가 달라지고 의젓해졌다며 유치원 

선생님도 만족해하였다. 아동들은 차 우리는 과정

을 좋아했고 차를 우려 친구에게 따라주고, 꿀떡을 

다식으로 차와 함께 먹으며 즐겁게 예절 생활을 익

혔다. 참으로 사랑스러웠다. 

이ਘୡ ߽ ۹Үਭ׮ ਬ஖ਗࢸ
�ഥ ࣻসਵ۽ ই이ٜ కبо ۄ׳઎׮

충북지부 사범회는 6월 17일 동양화가인 이병숙 

전문사범의 지도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부

채 만들기를 했다. 단오가 일주일 전 지났으나 부

채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으며 단오선을 

만들어 서로 주고받으며 즐겁게 지냈다. 

올여름은 만든 부채로 신선놀음을 하며 시원하게 

보내기를 바라본다.

사ߧഥ 6ਘ ݽ임 ױয়ࢶ ݅ ׮ٜ

੤מ기ࠗ۽ ࠗ଻ ٜ݅기ܳ ೞ׮
૑ࠗ੢ ࣼ߅൞  

୽ ࠘ 지 ࠗ

우리 지부는 2024년 5월 27일, 29일, 30일 논산 대

건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에게 인성 함양을 위한 

다례교육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사랑이라는 모토

로 가톨릭 정신에 근거하여 세워진 학교로 전통문

화에 관심을 두고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학교인 만

우리 지부는 충청북도 후원으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제20회 국제차문화교류전 <스리랑카와

의 차문화 교류전>을 가졌다. 스리랑카 7대 산지

큼 학생들의 자세가 매우 진지하고 관심이 높아 청

주와는 먼 거리이지만 기꺼이 함께하였다. 박숙희 

충북지부장과 김영희 청주 상당지회장, 전인숙 사

범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를 중심으로 홍차 문화와 제다, 심평을 직접 체험

하는 보람 있고 즐거운 여행이었다.

먼 거리라서 걱정이 많았으나 8명으로 구성된 우

֤؀ ࢑ѤҊ١೟Ү ب׮ ࣻস
�೟֙
 �೟ࢤ ઺बਵࢿੋ ۽ ೣন Үਭ द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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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부는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과정인 충

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세계티클래스> 2024년 2

학기 과정의 문을 열었다. 화요일 낮반은 김영희 

본회 이사이며 우리 지부 상당지회장님이, 저녁반

은 윤해정 전문사범이 맡아 진행한다. 

또한 <다도와 인문학의 만남>은 지난해 충북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허인영 전문

사범이 진행한다. 지역사회 차문화를 선도하는 교

육의 장이 좋은 성과를 거두며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리 팀은 8박 10일간의 여행과 행사를 함께 진행하

며 서로 우의를 다졌고 차문화의 다양성과 폭넓은 

차의 세계를 참관하며 우리 차문화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매년 진행되는 차문화교류전은 우리 협회 회원 누

구나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2025년에는 비교적 가

까운 곳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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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情茶感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 ·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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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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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 (국민은행 827-25-0027-409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특별회비(임원)

부회장 · 이혜자 (1,500,000원)

지부장 · 정경희 (500,000원)

지부장 · 이정희 (1,000,000원)

지부장 · 김태임 (500,000원)

지부장 · 조화미 (500,000원)

협회 발전 찬조금

이사장 · 최소연 (9,300,000원)

기타 · 정건영 (300,000원)

서울제1지부 · 이기분 (50,000원)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강원지부 · 성의순

경남지부 · 안선희,박영미,황동순,박은화,정태수,조경자,이서영,이미숙,안순덕,정연상,이숙련,김경희,이용숙,안영선,주영희

광주지부 · 민선미

교토지부 · 사범12명

대구경북제1지부 · 심순옥,임순희,이남정,임문은,구영희,이은숙,박양자,김명수,장명희,구명희,김태경,배문주,채경숙,허윤경,이명자,김천수,배성호,

                            조현숙,도윤옥,김영순,이다혜,월제스님,위숙희,강길자,배태선,양영희,안경숙,김외숙,정미경,남혜란,오봉숙,서규,이귀자,배일분,

                            엄위특,김영임,김윤철,박선민,권영희

동수원지부 · 정옥연,강영자,송은정,김정인,조병주,조덕희,김미영,정숙헌,이강복,김지원

부산지부 · 김행숙,이정옥,김정숙,심현숙,이은숙,윤명희,김미경,최경화,김선희

서울제1지부 · 신소현,이봉련,진인순,이찬훈,박남숙,이은영,박성숙,김미경,문현숙,김옥희,이명구,황경서,이혜민

인천지부 · 김은숙,박명모,남미선,임승연,김남순,위타점,원종혜

전남지부 · 이영미,선수원

전북지부 · 소유미

충북지부 · 이재연,김희민,강유주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4년 5월~ 8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茶情茶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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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ೱ기 ֈ஖는 이야기

r차ޙചsী 
׮פҊ੗ ೤׸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사)ೠҴ차ޙചഈ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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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우송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한국차문화협회

5월 통장 입금

대구경북제1 · 이국주 / 서울제1 · 김은정 / 충북 · 김희민, 이재연

6월 통장 입금

경남 · 안선희, 황동순, 박영미, 박은화, 정태수 / 광주 · 민선미 / 대구경북제1 · 구

영희, 허윤경, 채경숙, 이은숙, 김태경, 임순희, 이명자, 구명희, 이다혜, 위숙희, 도

윤옥, 장명희, 배문주(동순), 심순옥, 김천수, 김명수, 박정호(월제스님), 강길자, 배

태선, 배일분, 엄위특, 양영희, 남혜란, 서 규, 이귀자, 정미경, 안경숙, 김외숙, 오

봉숙, 김영임, 이남정, 조현숙, 임문은, 박양자, 배성호, 김윤철, 김영순, 박선민, 권

영희 / 아산 · 금경희, 신지안 / 인천 · 위타점, 김은숙, 박명모, 남미선, 김남순, 임

승연, 원종혜 / 전남 · 이영미 / 전북 · 소유미

7월 통장 입금

강원 · 성의순 / 경남 · 김경희, 이숙련, 황미경, 하 식, 이서영, 안영선, 주영희, 정연

상, 조경자, 안순덕, 이용숙, 이미숙, 강정자, 조희옥 / 동수원 · 김미영, 정숙헌, 정

옥련, 조병주, 강영자, 송은정, 김정인, 조덕희, 김지원 / 부산 · 김미경, 김행숙, 이

정옥, 이은숙, 윤명희, 심현숙, 김선희, 김정숙, 최경화 / 기타 · 남택선

8월 통장 입금

전남 · 선수원 / 충북 · 강유주 / 교토 · 사범12명

਋࣠ױݺ ܐ茶情茶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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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

참가대상            전국의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접수기간            2024년 9월 10일(화)~9월 20일(금)

지역예선           2024년 9월 23일(월)~9월 30일(월)

본선 및 동영상

접수마감          
2024년 10월 4일(금)

경연일시          2024년 10월 19일(토) 13:00

경연장소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부대행사          차시음회, 제다체험, 녹차솜사탕, 떡메치기

                            전통 발물레 시연 및 화병 나눔 등 전통문화체험

                            기념 포토부스 운영, 다례 시연 및 공연, 행운권 추첨

                            *부대행사는 행사장에 오시면 모두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 의            (사)규방다례보존회 TEL. 032-468-3595

접      수          koreatae1991@naver.com

| 주최 |     

| 주관 | 

다۹는 려ೞ는ߓ ݃਺ ੑ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철이다. 한여름 모기와의 한판 전쟁이다. 모기가 얼마나 미웠으면 제목도 「증문자(憎蚊

子)」이겠는가? 모기를 막아보겠다고 솔가지로 연기 피우고, 문에는 주렴을 드리우고, 이것도 모자라 거미의 

힘을 빌려 처마 끝에 거미줄도 쳐 놓았건만 속수무책이다. 모기들은 벌써 피로 배를 채우고 한잔의 차로 벌

써 입가심까지 한다. 속수무책인 다송자 이제는 격문을 돌려 이웃의 힘까지 모아 오늘 밤에는 반드시 물리

치고자 다짐한다.

금명 보정 선사의  『다송시고』에는 동물이나 벌레 등에 대해 읊은 시도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모기(蚊)에 

관한 시가 이채롭다. 아마도 모기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 적이 많았던 모양이다.

<증문자(憎蚊子)>

삼베 밭에 사는 모기를

솔가지 베어다가 연기 피워 막으리.

처마 끝에 거미줄로 망을 치고

문 앞에는 주렴을 드리웠건만

털끝마다 맺힌 피, 

벼리 주둥이로 배 채우고

졸개들은 늘어져서 한잔 차를 마시네.

격문 돌려 모깃불 진을 쳐서

오늘 밤엔 반드시 물리치고 말리라.

사߅ 문화৘ࣿ೟ [ ߓਗ ӣ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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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문자(憎蚊子)

ଷਖ਼ ࣘ ੋࢤ을 Ӓܻ׮






